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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구미지역 주력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공급망 조달 압력
을 측정하고, 이 압력이 산업 및 지역 실물경제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원자재 가격 
변동, 수출입 규제,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제조
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구미지
역은 반도체, 전자·모바일, 방위산업 등 제조업 기반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산업별 
조달 여건의 변화가 생산·수출·고용 등 지역 실물경제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인 GSCPI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압력 수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특정 산업이나 지역이 직면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
달 병목을 직접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별 핵심 투입
재의 가격 상승 압력과 수입물량 감소 압력을 결합하여 산업별 K-SCPPI를 구축하
였다. 이때 가격 상승이나 수입 감소가 수요 확대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K-SCPPI는 산업별 수요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남는 가격 압력과 수입 부
족 압력을 기반으로 산출하였다. 이어 주성분분석(PCA)을 적용하여 산업별 공통 
조달 압력 요인을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별 K-SCPPI는 구미지역 주력산업의 조달 압력이 산업에 따라 
서로 다른 시점과 강도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반도체 산업은 핵심 소재와 장비
의 수입 부족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전자·모바일 산업은 2020년대 이후 
전자부품 및 중간재의 조달 압력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방위산업은 군용 전
자장비와 특수목적 장비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조달 압력 변동을 나타
냈다. 이러한 결과는 단일한 글로벌 공급망 지표만으로는 산업별 공급망 병목의 
이질성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GSCPI 대비 산업별 K-SCPPI의 추가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 K-SCPPI는 글로
벌 공통 공급망 압력으로 설명되지 않는 산업별 실물경제 변동을 일정 부분 추가
로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는 구미 수출·생산·가
동률 모두에서, 방위산업에서는 생산 proxy에서, 전자·모바일 산업에서는 구미 수
출에서 추가 설명력이 나타났다. 이는 K-SCPPI가 글로벌 공급망 지표를 대체하기
보다는 산업별 조달 구조와 지역 실물경제 간 연결 경로를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달 압력과 생산·가동률 간 관계에서도 산업별 차이가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



에서는 K-SCPPI 상승 이후 비교적 짧은 시차를 두고 생산과 가동률이 둔화하였으
며, 전자·모바일 산업에서는 일정 시차에서 전자부품 가동률과 음(-)의 관계가 확
인되었다. 방위산업에서는 K-SCPPI와 방산 생산 proxy 간에 동시점 음(-)의 관계
가 나타났다. 구성요소별 분석에서도 통신·방송장비와 특수목적기계 생산지수 모두 
동시점에서 음(-)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합성 proxy에서 관찰된 12개월 시차의 
양(+)의 관계는 특수목적기계 생산지수의 시차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통
신·방송장비 생산지수에서는 재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방산 생산 proxy의 중기 
시차 결과는 방위산업 전반의 일반적 생산 반응이라기보다 proxy 구성에 영향을 
받은 탐색적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구미지역 실물경제 변수 가운데 월별로 직접 관측되는 구미 수출액과의 관계에
서도 산업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반도체 K-SCPPI는 구미 수출과 동시점에서 양(+)
의 관계를 보였고, 방위산업은 일정 시차에서 양(+)의 관계를, 전자·모바일 산업은 
일정 시차에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월별로 보간한 고용률과 GRDP에서
는 비교적 큰 시차상관이 관찰되었으나, 반기 및 연간 원자료를 이용한 추가 강건
성 분석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산업별로 일관되게 재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
역경제로의 전이에 관한 핵심 결과는 월별 구미 수출액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고
용률과 GRDP 관련 결과는 중장기적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보조 결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공급망 정책이 글로벌 지표에만 의존하기보다 산업별 
조달 압력을 별도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수요 
확대에 따른 상대적 공급 병목과 절대적 공급능력의 약화를 구분하여 핵심 소재·
장비의 조달 안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자·모바일 산업에서는 K-SCPPI와 
더불어 전자부품 가동률, 구미 수출 등 월별 직접 관측지표를 활용하여 핵심 중간
재의 수입 의존도, 재고 수준, 조달 리드타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에서
는 방산 생산 proxy의 한계를 고려하여 K-SCPPI뿐 아니라 주요 부품의 조달 리
드타임, 수주잔고, 계약 이행 및 납품 일정 등 직접 관측 가능한 정보를 함께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구미지역 주력 제조업의 산업별 조달 압력을 측정하는 
K-SCPPI를 구축하고, GSCPI 대비 추가 정보효과와 산업·지역 실물경제 지표 간 
연계 양상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월별 직접 관측자료와 저빈
도 보간자료를 구분하고, 원빈도 자료 및 proxy 구성요소별 강건성 분석을 통해 
결과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적 활용 가능성과 분석의 신뢰성을 함께 
제고하였다. 향후에는 월별 지역 고용·소득 자료와 방위산업의 생산·수주·납품 관
련 직접 자료를 확보하여 K-SCPPI의 정책 활용 가능성을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공급망 조달 압력, GSCPI, 구미지역, 반도체, 전자·모바일, 방위산업, 지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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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글로벌 공급망은 COVID-19 팬데믹,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가격 변동, 물류 차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중심의 구조에서

안정성, 회복탄력성,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공급망 리스

크 또한 기업과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최원석
외, 2023; 박가현, 2024).

이는 수출과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주력산업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핵심 소재·부
품·장비의 조달 차질이 생산, 수출, 투자, 고용 등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급망 충격의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조달

여건과 지역 실물경제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방위산업과 같은 전략산업은 산업별 공급망 압력을 별

도로 측정할 필요성이 크다.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비메모리 시장 구조와 서버·모바
일 수요, 데이터센터 투자 등 다양한 수요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나 수입 변화가 반드시 공급 차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이규환과 김형지, 2023). 
또한, 이차전지는 핵심광물과 소재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방위산업 역시

첨단 부품과 중간재의 안정적 조달이 중요하다. 이처럼 산업별 공급망 구조와 위험

요인이 상이한 만큼, 글로벌 지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산업 고유의 조달 압력

을 별도로 식별할 필요가 있다(조재한 외, 2025).

또한, 구미지역은 이러한 산업별 공급망 조달 압력과 지역경제 간의 관계를 분석

하기에 적합한 사례이다. 구미는 전자·모바일, 반도체 소재·부품, 방위산업 등 제조

업 기반이 집적된 지역으로, 주력산업의 조달 여건 변화가 지역 생산, 수출, 고용
등 실물경제 지표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구미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별 공

급망 조달 압력을 측정하는 것은 공급망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구미지역 주력산업의 공급망 조달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한국형 산업별 공

급망 조달 압력지수(Korea Supply Chain Procurement Pressure Index, 
K-SCPPI)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조달 압력과 지역경제 간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K-SCPPI는 가격과 수입물량의 변화를 활용하여 산업별 조달 압

력을 측정하되, 수요 요인의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공급 측면의 조달 병목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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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PPI를 활용한 구체적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별 K-SCPPI가
기존 글로벌 거시지표의 한계를 보완하여 산업 실물경제에 미치는 설명력을 보완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둘째, 산업별 K-SCPPI가 산업 및 실물경제 변수와 0~12개월
시차 구간에서 시차적 연관성을 보이는지 분석한다. 셋째, 산업별 K-SCPPI는 구미
지역 실물경제와 어떠한 파급 경로 및 동태적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한다.

이는 기존 글로벌 공급망 지표를 보완하는 산업·지역 단위의 진단 지표를 제시

하고, 특정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과 그 지역경제적

파급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존 거시 공급망 압력 지표와 한계

공급망 압력은 운송비 상승, 납기 지연, 주문 적체, 재고 부족,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 상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와 실무에서는 해상운

임지수, 제조업 서베이 지표, 가격지표, 복합 공급망 압력지수 등을 활용하여 공급

망 여건을 진단해 왔다. 그러나, 각 지표는 측정 대상과 해석 범위가 다르기 때문

에, 특정 산업의 조달 병목을 분석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장점과 한계를 가진다. 대
표적인 공급망 압력 관련 지표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구 분 대표 지표 측정 내용 장점 한계
해상운임·
해운 혼잡

지표

BDI, SCFI, 
CCFI, WCI, 

GSCSI

벌크·컨테이너
운임, 컨테이너
해운 지연·혼잡

물류비, 항만·해운
혼잡, 교역 여건을

신속하게 반영

산업별 소재·부품
조달 병목 및 생산

연계성 식별 곤란

제조업

서베이

지표

PMI 공급자
배송시간, 
주문잔고, 
재고

납기 지연, 주문
적체, 재고 변화

공급 지연과 생산

차질을 빠르게

포착

수요 증가와 공급

제약의 구분 곤란

가격 지표

수입물가지수, 
생산자물가

지수, 원자재
가격지수

원자재·중간재
가격 변화

비용 압력과 가격

전가 가능성 파악

가격 상승 원인의

식별 한계

복합

공급망

지표

GSCPI
운송비와 제조업

지표의 공통

압력

글로벌 공급망

압력을 종합적으로

요약

국가·산업·지역
별 조달 병목 반영

한계

<표 1> 기존 공급망 압력 관련 지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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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지표는 공급망 압력의 가장 직관적인 관찰 지표이다. BDI(Baltic Dry 
Index)는 철광석, 석탄, 곡물 등 주요 벌크 원자재의 해상 운송비 변화를 반영하며, 
SCFI(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CCFI(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WCI(World Container Index)는 컨테이너 운임 변화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

다. 또한, Arvis et al.(2024)은 컨테이너 해운 지연과 항만 혼잡을 기반으로 글로

벌 해상 공급망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GSCSI(Global Supply Chain Stress 
Index)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글로벌 물류비, 항만·해운 혼잡, 교역 여건

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상운임 및 해운혼잡 지표는

물류 측면의 압력을 보여주는 데 강점이 있는 반면에 특정 산업에서 어떤 소재·부
품·장비의 조달이 실제로 제약되고 있는지, 그 압력이 생산이나 지역경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제조업 서베이 지표도 공급망 여건을

파악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특히, PMI(Purchasing Managers’ Index)의 공급자 배

송시간 지표는 납기 지연과 공급망 차질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S&P Global, 2021). 다만 배송시간 지연은 공급 부족뿐 아니라 수요 증가로 인해

주문이 늘어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서베이 지표만으로는 수요

증가에 따른 병목과 공급 측 조달 제약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가격 지표 역시

유사한 한계를 가진다. 수입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원자재 가격지수는 비용 상

승 압력을 잘 보여주지만, 가격 상승의 원인이 수요 확대인지 공급 제약인지 구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별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뉴욕연방준비은행은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 GSCPI)를 제시하였다. GSCPI는
운송비 관련 지표와 주요국 제조업 PMI의 공급망 관련 하위 지표를 결합하여 글로

벌 공급망의 공통 압력을 측정하는 복합지표이다(Benigno et al., 2022). 이 지표는
개별 운임지수나 PMI 지표가 포착하기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 압력을 하나의 지수

로 요약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장기 평균 대비 표준편차 단위로 제시되

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압력이 평상시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제시한 GSCPI의 시계열 추이를 보여준

다.

주: BDI는 Baltic Dry Index, SCFI는 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CCFI는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WCI는 World Container Index, GSCSI는 Global Supply Chain Stress 
Index, GSCPI는 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를 의미한다.
자료: Baltic Exchange(n.d.), Shanghai Shipping Exchange(n.d.-a, n.d.-b), Drewry(2025), S&P 
Global(2021), Benigno et al.(2022), Arvis et al.(2024)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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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GSCPI는 0을 중심으로 변동하며 양(+)의 값은

장기 평균보다 높은 공급망 압력을, 음(-)의 값은 장기 평균보다 낮은 공급망 압력

을 의미한다.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물류 차질과 공급망 병목이 심

화된 시기에 지수가 크게 상승하였고, 이후 공급망 여건이 완화되면서 하락하는 흐

름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GSCPI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의 변동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기준 지표라 할 수 있다.

GSCPI는 단순히 운송비와 제조업 지표를 결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급망 압력

에 포함된 수요요인의 영향을 일부 제거하려는 구조를 가진다. Benigno et 
al.(2022)은 제조업 PMI의 공급망 관련 지표에서 신규주문 지표를 활용해 수요요

인을 통제하고, 운송비 지표에서도 주요국의 수요 관련 변수를 반영하여 글로벌 공

급망의 공통적인 공급 측 압력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글로벌 차원에

서 공급망 병목과 물가 압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국내 연구에서도 GSCPI를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압력이 한국의 교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 심민섭 외(2024)는 GSCPI가 우리나라 수출입

품목별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글로벌 공급망 압력이 국내 품목별 교역

물동량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이는 GSCPI가 글로벌 공급망 압력

과 국내 교역 변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준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다.

다만 GSCPI는 글로벌 평균 수준의 공급망 압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특정 국
가나 산업이 직면한 조달 병목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동일한
글로벌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산업별 생산공정, 핵심 투입재, 수입의존도, 재고 조정

<그림 1>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 추이
주: GSCPI는 장기 평균 대비 표준편차 단위로 표시 (기간: 1997.09.29. ~ 2026.05.30.).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GSCPI, 2026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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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전방 수요 구조가 다르면 실제 조달 압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

어, 반도체 산업은 서버·모바일 수요, 데이터센터 투자, 메모리·비메모리 시장 구조

등 다양한 수요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나 수입 변화가 반드시 순수

한 공급 차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이규환과 김형지, 2023). 이차전지와 방위산업

역시 핵심광물, 배터리 소재, 전자장비, 특수목적 부품 등 산업별 핵심 투입재가 상

이하므로, 글로벌 평균 지표만으로는 산업 고유의 조달 압력을 충분히 식별하기 어

렵다(조재한 외, 2025).

또한, GSCPI는 수요 요인을 통제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 통제는 글로벌 수

준의 수요 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반도체와 같이 수요 확대와 공급

제약이 동시에 나타나는 산업에서는 산업 고유의 수급 구조를 추가로 반영할 필요

가 있다. 가격 상승과 수입물량 감소가 관찰되더라도 그것이 수요 증가에 따른 상

대적 병목인지, 실제 공급 측 조달 제약인지는 산업별 수요요인을 고려한 뒤 해석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거시 공급망 압력 지표는 글로벌 공급망 여건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지만, 산업별·지역별 실물경제 분석에는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연

구가 GSCPI를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압력과 국내 수출입 물동량 간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면, GSCPI를 기준선 변수로 활용하되 구미지역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
품·장비 조달 구조를 반영한 산업별 K-SCPPI를 별도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

을 갖는다. 산업별 K-SCPPI는 GSCPI의 문제의식과 지표화 방식을 참고하면서 분

석 대상을 구미지역 주력산업의 조달 단계로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평균

수준의 공급망 압력이 아니라 특정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달 과정에서 발생

하는 조달 병목을 측정하고, 해당 압력이 지역 생산, 수출, 고용 등 실물경제와 어

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2 산업별 공급망 조달 압력과 구미지역 실물경기의 연계성

산업별 공급망 조달 압력은 단순히 기업의 구매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고 생산, 
수출, 투자, 고용 등 지역 실물경제로 파급될 수 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제조업 비

중과 수출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에 깊게 연결되어 있어 외부 공급망 변화에

대한 노출도가 크다. 한국은행의 분석에서도 우리 경제는 생산구조가 제조업에 치

중되어 있고 수출의존도가 높으며, 일부 신산업을 중심으로 원자재 수입 안정성이

요구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진 것으로 제시된다(정선영 외, 2024). 이러한 구조에서

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달 차질이 개별 기업의 비용 부담을 넘어 산업 생산과

지역경기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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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조달 압력이 지역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경로는 크게 세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나 산업별 수요 변화가 핵심 투입재의 가격 상

승과 수입물량 감소로 나타난다. 둘째, 이러한 조달 여건 변화는 기업의 생산계획, 
재고 조정, 납기 대응, 비용 전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기업 단위의 생산

및 수출 조정은 지역 차원의 생산, 수출, 고용 등 실물경제 지표로 연결된다. 본 연

구에서 구축하는 산업별 K-SCPPI는 이 과정에서 가격 상승과 수입물량 감소로 나

타나는 조달 단계의 압력을 측정하고, 이 압력이 지역 실물경제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기 위한 지표이다.

<그림 2>는 본 연구의 기본적인 전이 경로를 나타낸다. 조달 압력은 모든 산업

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산업별 생산공정, 핵심 투입재, 수요 구조, 
거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공급망 충격도 산업별로 상이한 실물 반응을 유

발할 수 있다. 예컨대 반도체 산업에서는 수요 확대와 공급 제약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 조달 압력 상승이 반드시 생산 위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은행 보고

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가 메모리와 비메모리, 서버와 모바일, 데이터센터 투자

와 스마트폰 소비 등 다양한 최종수요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이규환과
김형지, 2023).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조달 압력은 수요 확대에 의해 유발된 상대

적 병목인지, 실제 공급능력 또는 조달능력 약화에 따른 부정적 충격인지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산업별 공급망 조달 압력의 지역 실물경제 전이 메커니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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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산업은 핵심광물과 소재의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한 산업이다.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수출

입 집중도를 분석하면서,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 공급망이 소재 및 광물 가

공 분야에 강점을 가진 국가에 상당히 의존하는 구조를 보인다고 설명한다(연원호
외, 2022). 이러한 구조에서는 핵심광물과 배터리 소재의 가격 상승이나 수입 차질

이 생산비용과 생산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위산업 역시 국가안보

와 산업정책이 결합된 산업으로, 전자장비, 통신장비, 항공·정밀부품 등 특정 중간

재의 안정적 조달이 중요하다. 산업연구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방위산업을 포함한

한국 주력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경쟁 심화, 디지털 전환 속에서 구조적

전환과 경쟁력 강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제시한다(조재한 외, 2025).

산업별 공급망 조달 압력의 전이 경로는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에
서 볼 수 있듯이, 반도체는 수요 변동과 공급 병목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이차전지는 핵심광물과 소재 조달 안정성이 중요하며, 방위산업은 국가안보 수요와

특수목적 부품 조달 구조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산업별 K-SCPPI는 단

일한 공급망 압력 지표라기보다, 산업별 조달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진단 지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월별 자료 확보 가능성과 구미지역 주력 제조업과의

직접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반도체, 전자·모바일, 방위산업으로 한정한다. 구미지역
은 이러한 산업별 공급망 조달 압력과 지역 실물경제의 연계성을 분석하기에 적합

한 사례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전자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산업

단지이며, 1단지는 섬유·전자, 2~4단지는 반도체·전자 관련 기업, 5단지는 이차전지

와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다(Invest Korea, 2024). 또한, 2023년 12
월 기준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입주업체는 2,436개사이며, 기계 및 전기전자 업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누계 생산액은 46조 1,778억 원, 누계 수출액은 190억 달러

산 업 주요 조달 압력 요인 산업별 특징 지역 실물경제 전이 경로

반도체
웨이퍼, 화학소재, 
제조장비 등

수요 확대와 공급

제약이 동시에

발생 가능

조달 압력 → 생산·수출 조정

→ 지역 수출 및 생산 변동

이차전지

핵심광물, 
양극재·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

핵심광물·소재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

소재 조달 압력 → 생산비용·
투자 조정 → 지역 생산 및 수

출 변동

방위산업
전자장비, 통신장비, 
항공·정밀부품 등

국가안보 수요와

특수목적 부품

조달 구조

부품 조달 압력 → 생산 일

정·납기 조정 → 지역 생산

및 고용 변동

<표 2> 산업별 공급망 조달 압력의 실물경제 전이 경로

자료: 이규환과 김형지(2023), 연원호 외(2022), 조재한 외(2025)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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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제시된다(Invest Korea, 2024). 한국산업단지공단 역시 구미국가산업단지

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국내 최대 내륙 산업단지이며, 경북지역 산단

생산액, 수출,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한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25).

이와 함께 구미산단은 최근 반도체특화단지, 방산혁신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지

정 등을 통해 기존 전자·모바일 중심의 산업기반에서 반도체, 방위산업,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중심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25). 이는 구

미지역의 실물경기가 특정 산업의 조달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소재·부품의 조달 압력은 지역 수출과 생산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고, 방위산업 관련 부품의 조달 차질은 생산 일정과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차전지 소재와 핵심광물의 조달 여건 역시 신규 투자와 생산 확대에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구미지역의 공급망 분석은 단순히 글로벌 공급망 압력의 지역적 반영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 주력산업별로 어떤 투입재에서

조달 압력이 발생하는지, 그 압력이 생산·수출·고용 등 실물경제 변수에 어떤 시차

를 두고 나타나는지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산업별 K-SCPPI를 통

해 이러한 조달 단계의 압력을 측정하고, 구미지역 실물경제와의 관계를 분석함으

로써 산업별 공급망 충격의 전이 경로와 동태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3. 방법론

3.1 분석 대상 및 데이터 구성

구미지역 주력산업의 공급망 조달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산업별 K-SCPPI를 구

축하고, 이를 산업 및 지역 실물경제 지표와 연계하여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반도

체, 전자·모바일, 방위산업으로 설정한다. 세 산업은 모두 구미지역 제조업 기반과

관련성이 높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및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달 여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두 가지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첫째, 산업별 K-SCPPI 산
출을 위한 가격 변수, 수입물량 변수, 수요통제 변수이다. 가격 변수는 조달 비용

압력을, 수입물량 변수는 핵심 투입재의 물리적 조달 제약을 반영한다. 수요통제 변
수는 가격 및 수입물량 변동에 포함될 수 있는 완제품 수요 또는 구조적 수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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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둘째, 도출된 K-SCPPI의 실물경제적 의미를 검토하기

위한 산업 및 지역 실물경제 지표이다. 산업 실물 변수는 생산과 가동률을 중심으

로 구성하고, 지역 실물 변수는 구미 수출액, 고용률,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를 활용한다.

3.1.1 산업별 K-SCPPI 구성 데이터

산업별 K-SCPPI 구성 데이터는 가격 변수, 수입물량 변수, 수요통제 변수로 구

분된다. 본 연구의 산업별 PPI 및 HS 코드 품목은 산업별 조달 압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투입재를 식별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별 생산공정 및 조

달 구조와 관련된 선행연구, 생산자물가지수(PPI)와 HS 코드의 공식 통계적 정의, 
월별 자료 확보 가능성, 산업연관표의 투입구조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PPI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가격지표이며(한국은행, n.d.), HS 코드는 국제무역통계에서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활용되는 표준 품목분류체계이다(World Customs Organization, 2022). 또한, 산업
연관분석은 산업 간 중간재 투입구조와 산업 간 의존관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므로(Miller & Blair, 2009), 산업연관표의 투입구조 관점을 품목 선정의 보조

적 타당성 검토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다만 산업연관표 부문과 HS 코드 및 PPI 항
목 간에는 완전한 일대일 대응이 어렵고, 월별 K-SCPPI 산출에는 장기 월별 자료

확보가 필요하므로 산업연관표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품목별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산출한 것은 아니다. 세부 품목 선정 기준과 근거는 부록 <부표 1>에 제시하였다.

산업별 변수 구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가격 변수는 산업별 핵심 소재·부품·
장비의 조달 비용 상승 압력을 반영하기 위해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PPI)를 활용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대표적 가격지표이므로 산업별 투입재 및 장비 가격

변화를 조달 비용 압력의 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한국은행, 2012). 수입물량 변수

는 HS 코드 기반 수입량 자료를 활용한다. HS 코드는 국제무역통계에서 상품을 식

별하는 표준 분류체계로 활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통해 수출입 품목 통계에 적용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6;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2011; World Customs Organization, 2022).

반도체 산업의 가격 변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PPI와 화학제품 PPI로 구성한

다. 반도체 생산은 다수의 공정과 공정별 소재·장비 투입이 필요하며, 특히, 제조장
비와 공정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생산 차질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0). 이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 기계 PPI는 설비 및 장비 가격 상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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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조달 비용 압력을, 화학제품 PPI는 포토레지스트 등 공정 소재와 관련된 비용

압력을 포착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한다. 수입물량 변수로는 실리콘 웨이퍼(HS 
381800), 포토레지스트(HS 370790), 웨이퍼 제조 장비(HS 848620), 반도체 제조

용 기계(HS 848640)를 활용한다. 이들 품목은 반도체 공정의 핵심 소재와 장비에

해당하며, 특히,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서 핵심 품목으로 부각된 바 있다(임영목, 2021). 수요통제 변수로는 반도체

수출출하지수와 내수출하지수를 사용한다. 반도체 수요는 메모리·비메모리 구조, 서
버·모바일 수요, 데이터센터 투자 등 다양한 최종수요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외 수요와 국내 수요를 구분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다(이규환과 김형지, 2023).

전자·모바일 산업의 가격 변수는 전자부품 PPI와 통신 및 방송장비 PPI로 구성

한다. 전자·모바일 제품은 전자부품, 통신장비, 회로부품 등 다양한 중간재가 결합

되어 생산되므로, 전자부품 및 통신·방송장비 가격 변화는 해당 산업의 비용 압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수입물량 변수로는 전자집적회로(HS 8542), 통
신장비(HS 8517), 카메라 모듈(HS 8525), 인쇄회로기판(HS 8534), 콘덴서(HS 
8532)를 사용한다. 이들 품목은 전자·모바일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핵심 중간재와

부품으로, HS 코드 기반 수입량 자료를 활용하면 품목별 조달 흐름을 월별로 추적

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2016; World Customs Organization, 2022). 수요통제 변

수로는 전기·전자제품 수출액(HS 85)을 활용한다. 이는 완제품 수요 확대가 중간재

수입 및 부품 가격에 미치는 파생수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 구 분 변 수 역 할 빈 도 자료원

반도체

가격

변수

반도체 제조용 기계

PPI
설비 가격 상승에

따른 조달 비용 압력

월별

KOSIS, 
한국은행

ECOS화학제품 PPI
공정 소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압력

수입물량

변수

실리콘 웨이퍼

(HS 381800)
웨이퍼 조달 부족

신호

K-stat, 
관세청

무역통계

포토레지스트

(HS 370790)
미세공정 소재 조달

부족 신호
웨이퍼 제조 장비

(HS 848620)
전공정 설비 조달

부족 신호
반도체 제조용 기계

(HS 848640)
공정 장비 조달 부족

신호

수요통제

변수

반도체 수출출하지수, 
반도체 내수출하지수

해외 및 국내

최종수요 변화 통제
KOSIS

전자· 가격 전자부품 PPI IT 부품 가격 상승에 월별 KOSIS, 

<표 3> 산업별 K-SCPPI 구성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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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가격 변수는 기계 및 장비 PPI와 통신 및 방송장비 PPI로 구성한다. 
방위산업은 군용 플랫폼, 전자장비, 통신·레이더 장비, 특수목적 장비 등 고기술 중

간재와 장비의 안정적 조달이 중요한 산업이며, 정부조달과 장기계약 구조의 영향

을 크게 받는다. 이에 따라 기계 및 장비 PPI는 방산 설비와 자본재 가격 압력을, 
통신 및 방송장비 PPI는 군용 전자·통신장비 관련 비용 압력을 포착하기 위한 변수

로 사용한다. 수입물량 변수로는 군용 항공기(HS 8802), 전자집적회로(HS 8542), 
탄약 및 군수품(HS 9306), 레이더 장비(HS 8526), 특수목적 기계(HS 8479)를

모바일

변수

따른 비용 압력
한국은행

ECOS통신 및 방송장비

PPI
통신·방송장비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압력

수입물량

변수

전자집적회로

(HS 8542)
핵심 중간재 조달

부족 신호

K-stat, 
관세청

무역통계

통신장비

(HS 8517)
네트워크 부품 조달

부족 신호
카메라 모듈

(HS 8525)
이미지 센서 및 관련

부품 조달 부족 신호
인쇄회로기판

(HS 8534)
전자회로 기판 조달

부족 신호
콘덴서

(HS 8532)
회로·전력 부품

조달 부족 신호

수요통제

변수

전기·전자 제품

수출액

(HS 85)

최종재 수요에 따른

중간재 파생수요

통제

방위

가격

변수

기계 및 장비 PPI 방산 설비 및 자본재

가격 압력

월별

KOSIS, 
한국은행

ECOS통신 및 방송장비

PPI
군용 전자장비 관련

비용 압력

수입물량

변수

군용 항공기

(HS 8802)
핵심 무기 플랫폼

조달 부족 신호

K-stat, 
관세청

무역통계

전자집적회로

(HS 8542)
군용 전자부품 조달

부족 신호

탄약 및 군수품

(HS 9306)
군수품 조달 부족

신호

레이더 장비 (HS 
8526)

군용 시스템 부품

조달 부족 신호

특수목적 기계 (HS 
8479)

방산 설비 및 특수

장비 조달 부족 신호

수요통제

변수

국방비 지출, 무기류
수출액

정부조달 수요 및

수출 수요 통제

연별·
월별

국방부, 
K-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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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이들 품목은 방산 생산 및 운용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군용 플랫폼, 
전자부품, 군수품, 감시·탐지 장비, 특수목적 장비를 대리하는 품목이다. 방위산업은
국가가 주요 수요자이며 내수시장과 정부조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라는 점에

서, 수요통제 변수로 국방비 지출과 무기류 수출액을 활용한다(김일동, 2024).

다만 가격 상승과 수입물량 변동은 공급 측 조달 제약뿐만 아니라 수요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별 수요 구조를 반영하는 수요통제 변수를

함께 구성하고, 가격 및 수입물량 변수에서 관측 가능한 수요 요인을 제거한 뒤 남

는 잔차적 변동을 산업별 조달 압력의 기초 신호로 활용한다. 이는 공급망 압력 측

정에서 운송비와 제조업 지표에 포함된 수요 요인을 조정한 후 공통요인을 추출하

는 기존 복합지표 접근과도 방법론적으로 연결된다(Benigno et al., 2022).

3.1.2 산업 및 지역 실물경제 지표

산업별 K-SCPPI의 실물경제적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 실물 변수, 지역 실

물 변수, 기준선 변수를 구성한다. 산업 실물 변수는 K-SCPPI가 산업 내부의 생산

활동 및 설비 운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변수이며, 지역 실물 변

수는 산업별 조달 압력이 구미지역 경제로 전이되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이

다.

먼저 산업 실물 변수로는 산업별 생산지수와 가동률을 활용한다. 광업제조업동향
조사는 매월 광공업 생산·출하지수와 제조업 재고·생산능력·가동률지수를 작성하여

국내 경기 동향 판단과 GDP 및 경기종합지수 등 가공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가데이터처, n.d.-a). 따라서, 생산지수는 산업별 산출 활동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며, 가동률은 조달 압력이 설비 운용 및 생산능력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SCPPI가 상승할 때 생산

활동이 확대되는지, 또는 조달 병목으로 인해 생산 및 설비 운용이 제약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별 생산지수와 가동률을 분석 변수로 사용한다.

하지만, 방위산업의 경우 공식 월별 생산지수를 직접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

신·방송장비 제조업 생산지수와 특수목적기계 제조업 생산지수를 활용하여 방산 생

산 proxy를 구성하였다. 통신·방송장비는 군용 통신·전자장비와, 특수목적기계는 방

산 설비 및 특수장비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방위산업 생산 여건을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proxy가 실제 방산 품목의 생산, 납품 및 수주 구조

를 완전히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분석 결과는 방위산업 자체의 생산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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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방위산업 관련 제조업의 생산 여건을 보여주는 보조 지표로 해석한다.

전자·모바일 산업은 별도의 합성 생산 proxy를 구축하지 않고 KOSIS에서 월별

로 공표되는 전자부품 제조업 가동률을 산업 실물변수로 활용하였다. 전자부품 생

산지수도 검토하였으나, 현재 확보한 동일 기준 계열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
월까지 13개 월별 관측치에 불과하여 장기 분석 기간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다만
전자부품 가동률 역시 전자부품, 통신장비 및 모바일 관련 부품 등으로 구성된 전

자·모바일 산업 중 특정 하위 부문의 설비 운용을 나타내므로 산업 전체의 생산 및

가동 여건을 완전히 대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자·모바일 관련 결과는 전자부품

부문의 가동 여건을 중심으로 제한하여 해석한다.

지역 실물 변수로는 구미 수출액, 구미 고용률, 구미 GRDP를 활용한다. 구미 수

출액은 지역 주력산업의 대외 거래 성과를 월별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한국
무역협회의 K-stat은 한국무역통계와 지자체 수출입 통계를 제공하므로, 구미지역
수출 흐름을 월별로 추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한국무역협회, n.d.). 구미 수출액

을 산업별 조달 압력이 지역의 대외 거래 성과로 전이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지역 실물 변수로 사용한다.

구미 고용률은 산업별 조달 압력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한 지표이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고용정

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는 조사이며, 반기 주기로 공표

된다(국가데이터처, n.d.-b). 따라서, 구미 고용률은 공급망 조달 압력이 생산 및

수출 변동을 거쳐 지역 노동수요와 고용 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한 보조 지표로 활용한다.

구미 GRDP는 지역경제의 총량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GRDP는 일정

기간 특정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으로, 
지역의 경제구조와 규모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국가데이터처, n.d.-c). 구미
GRDP를 산업별 조달 압력이 지역경제 총량으로 전이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로 활용한다. 다만 고용률과 GRDP는 월별 자료가 아니므로, 월별 분석에서는 구미

수출액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고용률과 GRDP는 지역경제 전이 가능성을 보완적으

로 해석하는 데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GSCPI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 변수로 사용

한다. GSCPI는 운송비와 제조업 관련 지표를 결합하여 글로벌 공급망 여건을 측정

하는 대표적 복합지표이다(Benigno et al., 2022). 뉴욕연방준비은행 역시 GSCPI가
운송비 자료와 제조업 지표를 통합하여 글로벌 공급망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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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n.d.). 따라서, GSCPI를 기준선 변

수로 설정하고, 산업별 K-SCPPI가 글로벌 공급망 압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산업별·지역별 실물경제 변동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지 검토한다.

<표 4>의 변수들은 K-SCPPI 산출에 직접 투입되는 자료가 아니라, 구축된 산

업별 K-SCPPI의 타당성과 실물경제 전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분석 변수이다. 
본 연구는 산업별 생산지수와 가동률을 통해 조달 압력의 산업 내부 효과를 확인하

고, 구미 수출액, 고용률, GRDP를 통해 산업별 조달 압력이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경로를 분석한다. 분석기간은 산업별 가격 변수, 수입물량 변수, 수요통제 변수, 실
물경제 변수가 공통으로 관측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주: 방산 생산 proxy는 통신·방송장비 제조업과 특수목적기계 제조업 생산지수를 이용하여 구성하였

다. 전자·모바일 산업에는 별도의 합성 생산 proxy가 아니라 전자부품 제조업 가동률을 활용하였다.

3.2 데이터 전처리 및 변수 변환

본 연구의 원자료는 KOSIS, 한국은행 ECOS, 한국무역협회 K-stat, 관세청 무

역통계, 국방부 자료 등 서로 다른 출처에서 수집된다. 자료별로 단위, 빈도, 관측기
간, 제공 형식이 상이하므로, 산업별 K-SCPPI 산출과 실증분석을 위해 모든 자료

를 월별 시계열 형태로 정리하였다. 데이터 전처리는 시점 정렬, 빈도 통일, 결측
처리, 변수 변환, 시차항 구성의 순서로 수행하였다.

구분 변수 역할 빈도 자료원

산업

실물

변수

반도체 생산지수, 
방산 생산 proxy

반도체 생산활동 및

방산 관련 제조업 생산

여건 분석

월별
KOSIS

반도체 가동률, 
전자부품 제조업

가동률

반도체 설비 운용 및

전자부품 가동 여건

분석

지역

실물

변수

구미 수출액
지역 수출 경로 전이

분석
K-stat

구미 고용률
지역 노동시장과의

탐색적 연계 분석

반기 또는

연별 KOSIS
구미 GRDP 지역경제 총량과의

탐색적 연계 분석
연별

기준선

변수
GSCPI 글로벌 공급망 압력

대비 추가 설명력 비교
월별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표 4> 산업 및 지역 실물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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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든 자료의 기준 시점을 월 단위로 통일하였다. 생산자물가지수, 생산지
수, 가동률, 수출액, 수입물량, GSCPI 등 월별로 제공되는 자료는 해당 월의 관측값
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서로 다른 자료원이 월초, 월말 또는 월중 기준으로 제공되

는 경우에는 동일한 월에 대응되도록 관측 시점을 정렬하였다. 분석 기간은 분석

목적에 따라 두 가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그림 3>과 <그림 4>는 산업별

K-SCPPI의 시계열 흐름과 GSCPI에 대한 반응 차이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세 산업의 지수가 모두 관측되는 2007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
지의 공통 기간을 사용하였다. 반면 <표 10>부터 <표 12>까지의 회귀분석과

BCM 분석은 산업 간 계수의 크기를 직접 비교하기보다 각 산업 내에서 K-SCPPI
와 실물경제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각 산업에서

K-SCPPI와 해당 실물경제 변수가 동시에 관측되는 최대 가용기간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반도체의 월별 회귀 및 산업 실물 변수 분석에는 2007년 1월부터 2025
년 11월까지 227개 관측치를 사용하였으며, 방위산업과 전자·모바일 산업에는

200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각각 312개 관측치를 사용하였다. 구미 고용률

과 GRDP 분석은 각 자료의 공표 기간에 따라 다시 표본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그림 3>과 <그림 4>에서는 공통 기간을 이용한 산업 간 시계열 흐름을 비교하

고, <표 10>부터 <표 12>에서는 산업별 전체 가용 정보를 이용한 산업 내 관계

를 분석한다. 표본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산업 간 회귀계수, 설명력 및 최대 상관계

수의 절대 크기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 동일 산업 내에서 GSCPI 대비 추가 설명력

과 실물경제 변수 간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연별 또는 반기 단위로 제공되는 자료는 월별 분석과 결합할 수 있도록 빈도를

조정하였다. 방위산업의 수요통제 변수 중 국방비 지출은 연별 자료이므로, 각 연도
관측값을 기준으로 시간 기준 선형보간을 적용하여 월별 빈도로 정렬하였다. 다만
이는 실제 월별 국방비 집행액을 의미하지 않으며, 방위산업의 구조적 정부조달 수

요 수준을 보정하기 위한 통제 변수로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국방비 지출의 현재

값과 1개월, 2개월 시차항은 실제 월별 예산 집행의 단기 효과를 의미하지 않으며, 
연간 정부조달 수요 수준이 방위산업 조달 변수에 반영될 가능성을 보정하기 위한

통제항으로 해석한다. 특히, 연별 국방비 자료를 월별로 보간한 값은 인접 월 간 변

동이 기계적으로 평활화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차항의 계수는 단기 정부조달 효과

가 아니라 수요요인 제거를 위한 보조 통제로 해석한다.

구미 고용률은 반기 자료, GRDP는 연간 자료로 제공되므로 월별 분석 체계와

결합하기 위해 월말 기준의 월별 시점으로 정렬하였다. 이후 관측값 사이에는 시간

기준 선형보간을 적용하였으며, 표본 양끝에서 발생하는 결측값은 가장 가까운 관

측값을 이용하여 전방 또는 후방으로 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생성된 월별 계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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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측된 월별 실적이 아니라 저빈도 관측값 사이를 기계적으로 연결한 값이므

로 월별 구미 수출액과 동일한 수준의 고빈도 실물경제 지표로 해석할 수 없다. 특
히, 선형보간은 인접 월의 변동을 평활화하며, 이후 대역통과필터와 시차상관 분석

을 적용할 경우 실제 경기순환이 아닌 보간과정의 저주파 변동이 순환성분으로 추

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관계수 또는 최대 상관 시차가 실제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미 수출액을 지역경제 전이 분석의 핵심 변수로 활용하고 고

용률과 GRDP는 중장기적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보조적 지표로만 해

석한다.

결측치는 자료의 성격과 결측 발생 위치에 따라 처리하였다. 시계열의 시작 또는

종료 구간에서 발생하는 결측은 해당 변수가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분석 기간 설정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관측 기간 내부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단

기 결측은 전후 시점의 정보를 활용하여 보간하였다. 다만 장기간 연속 결측이 존

재하거나 특정 품목의 자료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무리한 대체를 수행하지 않고, 해
당 변수의 활용 여부를 산업별 데이터 구성 단계에서 재검토하였다. 이는 결측 대

체가 시계열의 변동성을 과도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Little & 
Rubin, 2002).

변수 변환은 자료 간 단위 차이와 분포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PPI, 수입물량, 수출액, 생산지수 등 양(+)의 값을 갖는 연속형 변수에는 자연로그

변환을 적용하였다. 원자료를  라고 할 때, 로그 변환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   ln 에서  는 번째 원자료의 월 관측값을 의미하며,  는 로그 변환

후의 값이다. 로그 변환은 변수의 상대적 변화를 해석하기 용이하게 하고, 규모가
큰 관측치가 분석 결과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유용하다

(Wooldridge, 2016). 다만 비율 형태의 변수이거나 로그 변환이 적절하지 않은 변

수는 원자료의 성격을 유지하였다.

가격 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로그값을 사용하여 조달 비용 압력의 변화를 반

영하였다. 수입물량 변수는 HS 코드별 수입량의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수출액과 같

은 금액 변수 역시 로그 변환하여 산업별 수요통제 변수 또는 지역 실물 변수로 활

용하였다. 이러한 변환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된 자료를 하나의 월별 시계열 분

석 체계 안에서 비교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절차이다.

또한, 수요 변화가 가격 및 수입물량 변수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

하여, 수요통제 변수의 현재값과 단기 시차항을 구성하였다. 산업 의 수요통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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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 라고 할 때, 다음의 시차항을 활용한다.

      에서   은 현재 월의 수요통제 변수,   과   는 각각 1개
월 및 2개월 전의 수요통제 변수를 의미한다. 최종재 수요 변화가 핵심 소재·부품·
장비의 가격 또는 수입물량에 반영되기까지는 발주, 생산계획 조정, 운송, 통관 등

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통제 변수의 단기 시차항을 포함하는 것은

수요 효과가 여러 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설명

변수의 효과가 시간에 걸쳐 분산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분포시차모형의 기본 아이

디어와도 연결된다(Almon, 1965; Wooldridge, 2016).

전처리 및 변수 변환 절차는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자료는 다음 단계에서 수요 요인 제거와 조달 병목

변수 구성에 사용된다. 본 절의 전처리는 원자료를 산업별 K-SCPPI 산출에 적합

한 월별 시계열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이며, 수요 요인 제거와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기반 지수 산출은 각각 3.3절과 3.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다.

3.3 수요요인 제거와 조달 병목 변수 구성

산업별 가격 변수와 수입물량 변수에는 공급 측 조달 병목뿐만 아니라 완제품

수요 변화에 따른 파생수요 효과가 함께 반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종재 수요가

단계 처리 내용 적용 대상 목적
시점

정렬

모든 자료를 월 단위

기준으로 정렬

PPI, 수입물량, 수출액, 
생산지수, 가동률, GSCPI

자료원 간 관측

시점 통일
빈도

통일

연별·반기 자료를 월별

분석 체계에 맞게 조정

국방비 지출, 고용률, 
GRDP

월별 분석과 저빈도

자료의 결합
결측

처리

시작·종료 구간 결측은

제외, 내부 단기 결측은 보간
전체 시계열 자료

표본 일관성 확보

및 자료 손실 완화
로그

변환

양(+)의 연속형 변수에

자연로그 적용

PPI, 수입물량, 수출액, 
생산지수 등

단위 차이와 분포

왜도 완화
시차항

구성

수요통제 변수의 0~2개월
시차항 생성

수출출하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출액 등

수요 변화의 지연

반영
분석기간

설정

산업별 공통 관측기간 기준

표본 구성

산업별 K-SCPPI 및 실물
변수

산업별 분석 표본의

일관성 확보

<표 5> 데이터 전처리 및 변수 변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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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여 가격 상승이나 수입물

량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가격 및 수입물량 변화를 곧바로 공급망 조달

압력으로 해석하지 않고, 산업별 수요통제 변수를 이용하여 수요 요인을 제거한 후

남는 잔차를 조달 압력의 기초 신호로 활용한다.

이러한 절차는 공급망 관련 지표에서 수요 요인의 영향을 제거한 뒤 공통요인을

추출하여 GSCPI를 구축한 Benigno et al.(2022)의 접근과 일관된다. Benigno et 
al.(2022)은 PMI 공급망 관련 지표와 운송비 지표에 대해 수요 대리변수와 그 시

차항을 이용하여 수요 관련 변동을 제거한 후, 정제된 지표들을 PCA에 투입하여

글로벌 공급망 압력의 공통요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 역시 수요 제거 회귀의 계

수 자체를 구조적 인과효과로 해석하기보다는 관측 가능한 수요 변동을 제거한 잔

차를 산업별 조달 압력 지수 산출을 위한 측정 신호로 활용한다. 이러한 잔차화 접

근은 회귀모형을 구조적 인과효과 추정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관심 변수에서 관측

가능한 통제요인의 선형 예측 성분을 제거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Benigno et 
al., 2022; Wooldridge, 2016). 따라서, 본 연구의 수요요인 제거 회귀에서 핵심 관

심은 수요통제 변수의 개별 계수나 유의성이 아니라 가격 변수와 수입물량 변수에

포함된 관측 가능한 수요 관련 변동을 제거한 이후의 잔차적 변동에 있다. 다중공
선성은 일반적으로 개별 회귀계수의 분산과 유의성 해석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

으나, 본 연구와 같이 회귀계수 자체가 아니라 통제 후 잔차를 지표 구성에 활용하

는 경우에는 계수 해석보다 잔차 산출 목적과 진단 결과의 투명한 제시가 중요하다

(Belsley et al., 1980; Wooldridge, 2016).

다만 수요요인 제거 회귀는 산업별 가격 및 수입물량 변수에서 관측 가능한 수

요 관련 변동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 절차이며, 이를 통해 산출된 잔차를 순수한

공급충격의 인과효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특히, 가격지수, 수입물량, 수출액 등 일부
변수는 추세와 계절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K-SCPPI는 평균회귀형 단기 공급충격

지표라기보다 산업별 조달 여건의 상대적 압력 변화를 요약하는 진단 지표로 해석

한다. 이에 따라 후속 회귀와 시차상관 분석도 확정적 인과효과 검정이 아니라

GSCPI 대비 추가 정보효과와 실물경제 변수 간 연계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하

는 분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잔차화 절차는 관측 가능한 수요 관련 변동을 제거한 뒤 공급

망 관련 지표의 공통 신호를 추출하는 복합지표 접근과 방법론적으로 일관된다. 
Benigno et al.(2022)의 GSCPI 역시 운송비와 제조업 관련 지표에 포함된 수요요

인을 조정한 후 정제된 변수들을 결합하여 글로벌 공급망 압력을 측정한다. 본 연

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산업별 조달 단계에 적용한 것으로, 수요 제거 회귀의

계수 자체를 해석하기보다 통제 후 잔차를 가격 압력과 수입 부족 압력의 측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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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수화 목적에 부합한다. 따라서, K-SCPPI는 순수 공급충

격의 구조적 식별 모형은 아니지만, 산업별 조달 여건의 상대적 압력 변화를 일관

된 기준으로 측정하기 위한 복합 진단 지표로서 방법론적 타당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각 산업 의 공급망 변수   에 대해 수요통제 변수의 현재값과 1
개월, 2개월 시차항을 포함한 회귀모형을 추정한다. 여기서   는 산업 에 포함

된 번째 공급망 변수로, 가격 변수 또는 수입물량 변수를 의미한다. 수요통제 변수
는 산업별 수요 구조에 따라 반도체 수출출하지수와 내수출하지수, 전기·전자제품
수출액, 국방비 지출 및 무기류 수출액 등을 사용한다. 

수요 요인 제거를 위한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수식 1)

여기서 는 산업, 는 산업별 공급망 변수, t는 월별 시점을 의미한다.  − 는
산업 의 수요통제 변수이며,   는 각각 현재월, 1개월 전, 2개월 전의 수요

통제 변수를 의미한다. 수요통제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 − 가 단일 변수로 해

석된다.  는 상수항,   은 수요통제 변수의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 벡터,   는
모형의 오차항이다.

수요통제 변수에 시차항을 포함하는 것은 최종재 수요 변화가 발주, 생산계획 조
정, 운송, 통관 등의 과정을 거쳐 핵심 투입재의 가격 및 수입물량에 반영될 수 있

음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설명변수의 효과가 여러 기간에 걸쳐 분산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분포시차모형의 기본 아이디어와 연결된다(Almon, 1965; 
Wooldridge, 2016).

이 모형을 추정한 뒤, 추정 잔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식 2) 

여기서 Ys j t는 산업 s의 j번째 공급망 변수로, 가격 변수 또는 수입물량 변수를

의미한다. Ds t  는 산업 s의 수요통제 변수 벡터를 개월 시차로 표시한 것이며,    ′ 는 이에 대응하는 계수 벡터이다.   는 각각 현재월, 1개월 전, 2개월
전의 수요통제 변수를 의미한다.   는 관측 가능한 수요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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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변수의 잔여 변동이다.

가격 변수의 추정 잔차가 양(+)이면, 산업별 수요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해당

품목의 가격이 기대 수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므로 조달 비용 압력이 확대된 것으

로 해석한다. 따라서, 가격 변수의 추정 잔차는 그대로 가격 압력 변수로 사용한다. 
      에서   는 산업 의 번째 가격 압력 변수이며,    는 가격 변수에

대한 수요 요인 제거 모형의 추정 잔차이다. 즉,   가 클수록 수요 요인으로 설

명되지 않는 가격 상승 압력이 큰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가격 변수에는 공급 측

조달 병목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 비용 변화가 함께 반영될 수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값과 시차항을 수요요인 제거 회귀에 포함한

환율통제 K-SCPPI를 산출하여 기존 지수와의 일관성을 점검하였으며, 세부 결과

는 부록 <부표 2>에 제시하였다. 환율통제 K-SCPPI와 기존 K-SCPPI 간 상관을
비교한 결과, 방위산업과 전자·모바일 산업에서는 각각 0.820, 0.979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여 환율통제 이후에도 지수의 방향성이 대체로 유지되었다. 반면 반도체

산업에서는 두 지수 간 상관이 0.261로 낮게 나타나 반도체 조달 압력은 환율 및

비용채널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반도체
K-SCPPI를 순수 공급제약 지표로 단정하기보다는 수요동반형 조달 압력과 비용채

널이 함께 반영될 수 있는 산업 특수적 압력 지표로 해석한다.

반면 수입물량 변수는 해석 방향이 반대이다. 수입물량 변수의 추정 잔차가 양

(+)이면, 수요 요인을 통제한 이후 실제 수입물량이 기대 수준보다 많다는 의미이

므로 조달 병목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수입물량 변수의 추정 잔차가 음(-)이
면, 수요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품목의 수입물량이 기대 수준보다 부족하다는

의미이므로 조달 차질 또는 물량 부족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물량 변

수의 추정 잔차에 음의 부호를 부여하여 수입 부족 압력 변수로 변환한다. 
      에서   는 산업 의 번째 수입 부족 압력 변수이며,    는 수

입물량 변수에 대한 수요 요인 제거 모형의 추정 잔차이다. 이 변환을 통해 수입물

량이 기대 수준보다 적을수록   가 커지게 된다. 즉, 가격 상승 압력과 수입 부

족 압력이 모두 조달 압력 상승이라는 동일한 방향으로 정렬된다.

다만 수입물량 감소가 항상 공급제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입 감소는 국

내 대체생산 확대, 재고 조정, 전방 수요 위축,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선 전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입 부족 압력 변수는

수요통제 이후에도 남는 물량 부족 신호를 조달 압력의 한 구성요소로 해석하되, 
이를 순수한 공급제약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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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절차를 통해 산업별 가격 변수와 수입물량 변수를 다음과 같은 조달 병

목 후보 변수로 변환한다.
     ⋯        ⋯    

(수식 3)

여기서  는 산업 의 조달 병목 후보 변수 벡터이며, 는 가격 변수의 수, 
은 수입물량 변수의 수를 의미한다. 이 벡터는 이후 PCA 기반 K-SCPPI 산출에
투입된다. 즉,    는 수요 요인을 통제한 이후 남는 가격 상승 압력을,    는
수요 요인을 통제한 이후 남는 수입물량 부족 압력을 나타낸다.

조달 병목 변수 구성 방식은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조달 병목 변수는 가격 상승과 수입물량 감소라는 공급

측 압력의 공통 방향성을 갖는다. 이후 PCA에서는 개별 품목 또는 개별 가격지표

의 변동이 아니라, 산업 내 핵심 조달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조달 병목 요

인을 추출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추정된 잔차가 공급 측 충격의 순수한 인

과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이를 관측 가능한 수요 요인을 통제한

이후 남는 잔여 변동으로 보고, 산업별 조달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구성 신호

로 활용한다. 

3.4 PCA 기반 산업별 K-SCPPI 산출

구 분 원자료 수요 제거 후 잔차 부호 처리 최종 해석

가격

변수

PPI 또는
가격지표

   그대로 사용

수요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가격

상승 압력

수입물량

변수

HS 코드별
수입량

   음의 부호

부여

수요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수입

부족 압력

수요통제

변수

출하, 수출, 
국방비 등

회귀모형의

설명변수

PCA에는 직접

투입하지 않음

가격 및 수입물량에

포함된 수요 요인 제거

<표 6> 수요 요인 제거와 조달 병목 변수 구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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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요인 제거를 통해 도출된 가격 압력 변수와 수입 부족 압력 변수는 서로

다른 단위와 변동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PPI는 지수 형태로 측정되는 반면, HS 
코드 기반 수입물량은 품목별 물량 단위로 측정된다. 따라서, PCA를 적용하기에 앞

서 각 조달 병목 후보 변수를 표준화한다. 표준화는 특정 변수의 단위나 분산이 주

성분 추출 결과를 과도하게 지배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절차이다. PCA는 상호

관련된 다수의 변수를 소수의 주성분으로 요약하면서 원자료의 공통 변동을 추출하

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Jolliffe, 2002; Jolliffe & Cadima, 2016). 따라서, 
본 연구의 PCA는 표준화된 조달 병목 후보 변수에 적용되며, 이는 변수 간 단위와

분산 차이를 제거한 상관행렬 기반 PCA와 동일한 해석을 한다. 이러한 PCA 기반
접근은 공급망 압력처럼 단일 관측변수로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잠재적 압력을 다

수의 관측지표로부터 요약하는 데 적합하다. 특히, 조달 압력은 특정 품목 하나의

가격 상승이나 수입 감소가 아니라 산업 내 핵심 소재·부품·장비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가격 압력과 물량 부족 신호의 결합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PCA는 개별 품

목의 인과효과를 식별하려는 방법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단위와 변동성을 가진 조

달 관련 변수들을 하나의 비교 가능한 산업별 압력 지표로 축약하기 위한 차원축소

방법으로 활용된다(Jolliffe, 2002; Jolliffe & Cadima, 2016). 표준화에 사용된 평

균과 표준편차는 산업별 K-SCPPI 산출에 사용된 가용 표본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

하였다.

앞 절에서 구성한 산업 의 조달 병목 후보 변수 벡터를  라고 할 때, 해당 벡
터는 가격 압력 변수와 수입 부족 압력 변수로 구성된다. 각 후보 변수   는 다

음과 같이 표준화한다.
    

    
  

(수식 4)
여기서   는 산업 s의 q번째 조달 병목 후보 변수이며,    와   는 각각 해

당 변수의 분석기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   는 표준화된 조달 병목 후보

변수이다. 이러한 표준화를 통해 모든 변수는 평균 0, 표준편차 1의 동일한 척도로

변환된다.

표준화된 조달 병목 후보 변수들을 모아 다음과 같은 벡터를 구성한다. 
       ⋯    ′에서 는 산업 에 포함된 전체 조달 병목 후보 변수의

수이다.  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적용하고, 제1주성분을 산업별 조달 압력의 공통

요인으로 활용한다. 제1주성분은 표준화된 후보 변수들의 선형 결합 중 전체 분산

을 가장 크게 설명하는 성분으로, 산업 내 핵심 조달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

는 변동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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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의 제1주성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 

(수식 5)
여기서  은 산업 의 제1주성분 적재값 벡터이다.  는 부호 정렬 이전의

산업별 조달 압력 원지수이다. 이때 PCA에서 도출되는 주성분의 부호는 통계적으

로 임의적이므로, 제1주성분의 방향이 본 연구의 조달 병목 개념과 일치하도록 조

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서 조달 병목은 가격 상승 압력과 수입 부족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는 상

태로 정의된다. 따라서, 가격 압력 변수와 수입 부족 압력 변수의 평균을 결합하여

병목 기준 변수(bottleneck anchor)를 구성한다. 병목 기준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식 6)
여기서  는 산업 의 병목 기준 변수(bottleneck anchor)이다.   

 는 표준화

된 번째 가격 압력 변수,   
 는 표준화된 번째 수입 부족 압력 변수를 의미한

다. 는 산업 에 포함된 가격 압력 변수의 수, 는 수입 부족 압력 변수의 수이

다. 따라서,   는 가격 압력 평균과 수입 부족 압력 평균을 동일한 가중치로 결합

한 기준 변수이다.

이후 제1주성분이 병목 기준 변수와 양(+)의 상관을 갖도록 부호를 정렬한다. 
부호 정렬 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   ≥ 

        

(수식 7)
여기서 는 산업 의 부호정렬 계수이다.  는 PCA에서 도출된 제1주성분

이며,  는 수식 (6)의 병목 기준 변수이다. 제1주성분과 병목 기준 변수 간 상관

계수가 음(-)이면    을 부여하여 지수의 방향을 반전하고, 상관계수가 양(+)
이면  을 부여하여 기존 방향을 유지한다.

최종 산업별 K-SCPPI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     

(수식 8)

따라서, 최종 K-SCPPI는 제1주성분에 부호정렬 계수 를 곱하여 산출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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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  의 값이 클수록 산업 의 조달 압력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부호 정렬은 PCA 산출 이후 1회 수행하였으며, 가격 압력 평균과 수입 부족 압

력 평균을 결합한 bottleneck anchor와 제1주성분의 상관계수가 양(+)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따라서, 최종 K-SCPPI의 값이 클수록 산업별 조달 압력이 심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K-SCPPI는 값이 클수록 산업별 핵심 투

입재의 가격 압력과 수입 부족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K-SCPPI의 상승은 단순한 가격 상승 또는 단순한 수입량 감소가 아니라, 수요 요

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남는 조달 단계의 공통 병목 압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한

다.

본 연구의 PCA 기반 K-SCPPI 산출 절차는 <표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최종 산출된 K-SCPPI의 구성 타당성은 제1주성분의 설명분산비, 변수별 적재

값, 병목 기준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점검한다. 설명분산비는 제1주성분이 산업
별 조달 병목 후보 변수들의 변동을 어느 정도 요약하는지를 보여준다. 적재값은
특정 가격 변수나 수입 부족 변수가 산업별 K-SCPPI 형성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에서 웨이퍼 또는 포토레지스트 관

련 변수가 높은 적재값을 보인다면, 해당 지수는 반도체 공정 소재의 조달 여건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종 K-SCPPI가 병목 기준 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한

다. 병목 기준 변수는 가격 압력과 수입 부족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는 방향을 나타

내므로, K-SCPPI와 병목 기준 변수 간 상관관계가 양(+)이면 지수의 방향성이 조

달 병목 개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K-SCPPI와 가격 압력 평균, 

단계 처리 내용 산출 변수 해석

1단계 가격 압력 및 수입 부족

압력 변수 구성
   수요 요인 제거 후 남는

조달 병목 후보 변수

2단계 변수별 표준화    단위와 변동성 차이 제거

3단계 PCA 적용  

산업 내 조달 병목의

공통요인 추출

4단계 병목 기준 변수 구성  

가격 상승과 수입 부족의

공통 방향 설정

5단계 제1주성분 부호 정렬   
지수 상승이 조달 압력

심화를 의미하도록 조정

6단계 최종 K-SCPPI 산출    
산업별 공급망 조달 압력

지수

<표 7> PCA 기반 산업별 K-SCPPI 산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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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족 압력 평균, 원래 수입물량 잔차 평균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K-SCPPI가 가격 압력 및 수입 부족 압력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원래 수입물

량 잔차와는 음(-)의 관계를 보인다면, 해당 지수는 가격 상승과 수입물량 감소라

는 조달 병목의 경제적 의미를 일관되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팬데믹 기간에 나타난 GSCPI와 전자·모바일 K-SCPPI 간 흐름의 차이를 구체

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구성요소별 기여도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구성요소별
기여도는 각 표준화 변수에 부호 정렬 이후의 제1주성분 적재값을 곱하여 산출하였

으며, 개별 구성요소의 기여도 합계는 해당 시점의 PCA 점수와 일치한다. 이후 팬

데믹 이전인 2019년과 2020~2022년의 연평균 기여도를 비교하여 가격 압력과 수

입 부족 압력 중 어떤 구성요소가 전자·모바일 K-SCPPI의 상승 또는 하락을 주도

했는지 확인하였다.

PCA 기반 지수의 산출방식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가중 표준화 지

수를 보조지표로 추가 산출하였다. 동일가중 표준화 지수는 PCA에 투입된 가격 압

력 및 수입 부족 압력 변수를 각각 평균 0, 표준편차 1로 표준화한 후, 모든 변수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술평균한 지수이다. 이후 PCA 기반 K-SCPPI와
동일가중 표준화 지수 간 상관관계 및 시계열 흐름을 비교하였다. 본문의 주지표는

GSCPI 구축방법과의 방법론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PCA 기반 K-SCPPI로 유지하

고, 동일가중 지수는 지수 산출방식에 대한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

용하였다.

다만 PCA 기반 K-SCPPI는 산업별 조달 변수들의 공통 변동을 요약한 지표이

므로, 개별 품목의 인과효과를 직접 식별하는 지표는 아니다. K-SCPPI는 산업별

핵심 투입재의 가격 압력과 수입 부족 압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측정하

는 요약 지표로 활용된다. 따라서 이후 실증분석에서는 K-SCPPI의 수준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지수가 산업 생산, 가동률, 구미 수출, 고용 등 실물경제 변수와 어떠

한 관계를 갖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3.5 실증분석 방법

산업별 K-SCPPI가 산업 및 지역 실물경제 변수와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세 가

지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산업별 K-SCPPI가 기존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표인

GSCPI 대비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지 확인한다. 둘째, K-SCPPI와 생산, 가동률, 
수출 등 실물경제 변수 간의 시차적 연계성을 분석한다. 셋째, 산업별 조달 압력이

구미지역 수출, 고용, GRDP 등 지역경제 변수와 연결되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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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은 인과관계를 직접 식별하기보다는, 산업별 K-SCPPI의 정보효과와 실
물경제 연계 구조를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RQ1에서는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GSCPI 대비 K-SCPPI의 추가 설명력을 검토하고, RQ2와 RQ3에서는
Business Cycle Moments(BCM) 분석을 활용하여 산업별 K-SCPPI와 실물경제 변

수 간의 순환성, 시차적 연관성, 동행 또는 지연 패턴을 분석한다.

BCM 분석은 조달 압력과 생산·가동률·수출 등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일
정 시간이 지난 후 관계가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분석이다. 양(+)의 상관
은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를, 음(-)의 상관은 조달 압력이 높아질

때 생산이나 가동률 등이 낮아지는 방향의 관계를 의미한다. 최대 상관 시차는 분

석한 0~12개월 중 관계가 가장 크게 관찰된 시점을 보여주는 값이다. 다만 BCM 
분석에서 제시하는 최대상관계수와 해당 시차는 0~12개월 구간에서 관찰되는 상관

패턴을 요약한 값이며, 이를 통계적으로 확정된 선행시차나 인과효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먼저 RQ1은 GSCPI만을 포함한 기준선 모형과 GSCPI에 산업별 K-SCPPI를 추

가한 확장 모형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GSCPI는 운송비와 제조업 관련 지

표를 결합하여 글로벌 공급망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제안된 지표이므로(Benigno et 
al., 2022), 글로벌 공통 공급망 충격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 변수로 활용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는 장기 추세를 제거한 순환성분을 기준으로 한다. 실물경
제 변수의 순환성분을   

 , GSCPI의 순환성분을 
, 산업별 K-SCPPI의 순

환성분을   
 라고 할 때, 기준선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 
   

  

(수식 9)
여기서   

 는 번째 실물경제 변수, 
는 월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는 상수항, 는 GSCPI의 계수,   는 오차항이다. 이 모형은 실물경제 변수의

변동이 글로벌 공급망 압력만으로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선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산업별 K-SCPPI를 추가한 확장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 

   
   

      

(수식 10)
여기서   

 는 산업 의 K-SCPPI 순환성분이며,   는 GSCPI를 통제

한 이후에도 산업별 K-SCPPI가 실물경제 변수   
 의 변동을 추가적으로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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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   는 확장 모형의 오차항이다.

두 모형은 중첩모형의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기준선 모형과 확장 모형의 결정

계수, 조정 결정계수,  , K-SCPPI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정보 기준을 함께 비

교한다.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

 에서 
 은

GSCPI 단독 모형의 설명력이며, 
 는 GSCPI와 산업별 K-SCPPI를 함께 포

함한 확장 모형의 설명력이다. 가 양(+)이고 K-SCPPI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면, 산업별 K-SCPPI가 글로벌 공급망 압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산업별

또는 지역별 실물경제 변동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확장 모
형에서 GSCPI와 산업별 K-SCPPI가 서로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설명변수 간 상관계수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함께 점검하였다. 하지만, 이는 설명력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며, K-SCPPI의 인

과효과를 직접 식별하는 것은 아니다.

월별 시계열 자료에서는 자기상관과 이분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수의

유의성 검토 시 Newey and West(1987)의 이분산·자기상관 일관 표준오차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consistent standard errors, HAC 표준오
차)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의 RQ1 회귀분석에서는 월별 자료의 단기 자

기상관을 고려하여 Newey-West lag를 12개월로 설정하였다. 이는 월별 자료에서

1년 이내의 자기상관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설정이며, 모든 기준선

모형과 확장 모형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확장 모형의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가 기준선 모형보다

낮아지는 경우, K-SCPPI를 추가한 모형이 설명변수 증가에 따른 복잡성 증가를

고려한 후에도 상대적으로 개선된 모형으로 해석한다.

다음으로 RQ2와 RQ3은 BCM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BCM 분석은 장기 추세를

제거한 순환성분을 대상으로 변수 간 동시점 상관관계, 시차상관관계, 변동성, 지속
성 등을 비교함으로써 경기변동 과정에서 변수들이 함께 움직이는 방식과 선후행

구조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Kydland & Prescott, 1990; Stock & Watson, 
1999). 산업별 K-SCPPI와 실물경제 변수의 순환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Christiano 
and Fitzgerald(2003)의 band-pass filter를 적용한다.

다만 Christiano-Fitzgerald(CF) band-pass filter의 적용 결과는 원자료의 관측

빈도와 변환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구미 수출액은 월별로 직접 관측되는 자

료이므로 지역 수출 경로 분석의 핵심 변수로 활용할 수 있으나, 구미 고용률과

GRDP는 저빈도 자료를 월별로 정렬한 값이므로 필터링 이후 도출된 순환성분을

실제 월별 경기순환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용률 및 GRDP와



- 28 -

관련된 BCM 결과는 산업별 조달 압력과 지역경제 총량 변수 간의 가능성을 확인

하는 보조적·탐색적 분석으로 해석한다.

CF band-pass filter는 시계열에서 특정 주기 대역의 변동을 추출하여 장기 추

세와 단기 잡음을 제외한 경기순환 성분을 분리하는 데 활용된다(Christiano & 
Fitzgerald, 2003). 기존 경기변동 연구에서는 대체로 6~32분기 수준의 순환 대역

을 경기순환 분석에 활용해 왔으며(Baxter & King, 1999; Stock & Watson, 
1999), 월별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별 K-SCPPI와 실물경제 변수

간의 중기적 순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18~60개월의 순환 대역을 설정하였다. 
18개월 미만의 변동은 통관, 재고조정, 계절적 요인 등 단기 잡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60개월을 초과하는 변동은 산업구조 변화나 장기 추세의 영향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18~60개월 대역은 단기 변동과 장기 추세를 제

외하고, 산업별 조달 압력과 실물경제 변수 간의 중기적 순환 관계를 확인하기 위

한 분석적 설정이다.

다만 CF filter를 포함한 대역통과필터 계열은 표본 양끝단에서 추정치가 불안정

해질 수 있고, 필터링 과정에서 허위 순환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

지 않다(Hamilton, 2018). 이에 따라 BCM 분석은 필터링된 순환성분에 기반한 탐

색적 시차상관 분석으로 해석하며, 특히, 표본 끝단에 해당하는 최근 구간의 순환성

분은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역통과필터를 활용한 순환성분 추출은 필터 선택과 표본 구간에 따라 결

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비모수적 필터는 표본의 시작과 끝 구간에서 추정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Hamilton(2018)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필터링 과정에서 허위

순환성이 유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산업별 K-SCPPI와 실물경제 변수 간 시차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   

     
    ⋯

(수식 11)
여기서    는 산업 의 K-SCPPI 순환성분과 실물경제 변수 의 순환성분

간 개월 시차상관계수이다. =0은 두 변수가 같은 시점에서 함께 움직이는 정도

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동시점 순환성으로 해석한다. =1,…,12는 현재

의 K-SCPPI가 1개월 후부터 12개월 후까지의 실물경제 변수와 갖는 관계를 의미

하므로, K-SCPPI와 실물경제 변수 간 선후행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차상관으로 활

용한다.

본 연구는 =0부터 =12까지의 상관계수를 모두 산출한 뒤, 절대값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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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상관계수가 나타나는 시차를 최대 상관 시차로 보고한다. 다만 최대 상관

계수는 0~12개월 시차 구간에서 관찰된 시차적 연관성의 크기를 요약하기 위한 탐

색적 지표이며,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특히, 대역통과필
터를 거친 순환성분은 계열상관을 가질 수 있고, 여러 시차 중 절대값이 가장 큰

상관계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선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상관계

수를 인과효과나 확정적 선행성의 증거로 해석하기보다는 산업별 K-SCPPI와 실물

경제 변수 간 시차적 관계를 진단하기 위한 보조적 정보로 활용한다.
 
최대 상관계수가 양(+)이면 산업별 조달 압력 상승과 실물경제 변수 상승이 같

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를 의미하며, 음(-)이면 산업별 조달 압력 상승과 실물

경제 변수 하락이 함께 나타나는 관계를 의미한다. 다만 이 분석은 변수 간 시차적

연관성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며, 인과관계를 직접 검정하는 분석으로 해석하지 않

는다.

RQ2에서는   
 에 산업별 생산지수와 가동률의 순환성분을 투입하여 K-SCPPI

가 산업 내부 실물경제 변수와 어떠한 시차적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한다. 생산지수
는 산업의 산출 활동을 나타내며, 가동률은 설비 운용 수준과 생산능력 활용 정도

를 나타낸다. 따라서, 두 변수는 조달 압력이 산업 내부의 생산활동 및 설비 운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핵심 실물경제 지표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K-SCPPI 상승 이후 생산지수 또는 가동률과의 음(-)의 시차상관이 나타난다면, 
조달 압력이 일정 기간 후 생산활동 또는 설비 운용의 둔화와 연결될 가능성을 시

사한다.

RQ3에서는   
 에 구미지역 수출액, 고용률, GRDP 등 지역 실물경제 지표의 순

환성분을 투입하여 산업별 조달 압력이 지역경제로 전이되는 경로를 분석한다. 구
미 수출액은 월별 자료로 제공되므로 산업별 조달 압력의 지역 수출 경로를 검토하

는 주요 변수로 활용한다. 반면 고용률과 GRDP는 자료 제공 빈도가 월별 자료보다

낮기 때문에, 지역경제 전이의 보조적 해석 변수로 활용한다. 이 분석은 동일한 조

달 압력이라도 산업별 생산 구조, 수출 의존도, 조달 네트워크 특성에 따라 지역경

제로 전이되는 방향과 시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추가적으로, 저빈도 자료의 월별 보간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고용률과 GRDP에 대해서는 원자료의 공표 빈도를 유지한 추가 강건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용률은 반기별 K-SCPPI 평균과 반기 고용률 변화(%p)를 이용하여

동시점 및 1반기 후의 Pearson 및 Spearma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GRDP는 연

평균 K-SCPPI와 연간 GRDP 로그 증가율을 이용하여 동시점 및 1년 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월별 보간과 대역통과필터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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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월별 BCM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보간에 따른 평활화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방산 생산 proxy의 구성 민감도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방송장비 생산

지수와 특수목적기계 생산지수를 각각 분석하고, 2015년 이후 항공기 제조업 가동

률을 대안 실물지표로 활용한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절차는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변수별 자료원, 표본 기간, 자료 수집 기준일, 개정 처리 방식은 부록 <부표 3>
에 제시하였다. 또한, <부표 3>의 자료를 바탕으로 K-SCPPI 산출, 회귀분석, 
BCM 분석, rolling-window OOS  검증 및 주요 표·그림 산출을 재현하기 위해

실제 분석 과정에서 사용한 핵심 코드 절차는 부록 <부표 4>에 정리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산업별 K-SCPPI가 GSCPI 대비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지, 그리고 산업 및 지역 실물경제 변수와 어떠한 순환적·시차적 관계를 갖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모든 분석을 회귀모형으로 처리하지 않고, 추가 설명력 검토에는

회귀모형을, 동태적 전이 분석에는 BCM 분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K-SCPPI의
통계적 설명력뿐만 아니라 산업별 조달 압력과 실물경제 변수 간의 선후행 구조를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 분석 방법 주요 변수 분석 내용 해석 기준

RQ1
기준선

모형과

확장 모형

비교

GSCPI, 
K-SCPPI, 
산업·지역
실물 변수

GSCPI 대비
K-SCPPI의 추가

설명력 검토

 , 조정   , 
K-SCPPI 계수
유의성, AIC/BIC

RQ2 BCM 분석
K-SCPPI, 
산업별

생산지수, 
가동률

산업 내부 실물경제

변수와의 순환성 및

시차상관 분석

동시점 상관, 최대
상관 시차, 최대
상관계수

RQ3 BCM 분석
K-SCPPI, 
구미 수출액, 
고용률, GRDP

월별 구미 수출과의

시차상관 분석 및

고용률·GRDP 원빈도
강건성 분석

구미 수출은 핵심

결과, 고용률·GRDP는
원빈도 결과와 비교한

탐색적 결과

진단

표준오차

보정 및

모형

적합도

비교

회귀모형

잔차, 
정보기준

RQ1 회귀모형의
신뢰성 보완

HAC 표준오차, AIC/BIC

<표 8> 실증분석 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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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4.1 산업별 K-SCPPI 도출 결과

본 절에서는 반도체, 전자·모바일, 방위산업을 대상으로 산출한 산업별

K-SCPPI의 시계열 특성과 지수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산업별 K-SCPPI는
수요 요인을 통제한 이후 남는 가격 압력과 수입 부족 압력을 결합한 지표이므로, 
지수 상승은 산업별 핵심 투입재의 조달 병목 압력이 확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산업 간 비교는 세 산업이 공통으로 관측되는 2007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수행하였으며, 월별 단기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 이동평균

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산업별 자료의 최초 관측 시점 차이가 시계열 비교 결과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림 3>과 <그림 4>는
산업 간 비교를 위한 공통 기간 자료이며, 이후 회귀분석과 BCM 분석에서 사용하

는 산업별 최대 가용기간과 분석 목적이 다르다.

<그림 3>에서 확인되는 산업별 K-SCPPI의 흐름은 세 산업의 조달 압력이 서

로 다른 시점과 강도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먼저 반도체 산업의 K-SCPPI는
2011년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하여 2012~2015년 구간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

<그림 3> 산업별 K-SCPPI 시계열과 주요 공급망 관련 사건
주: 실선은 산업별 K-SCPPI의 3개월 이동평균을 의미 (분석 기간: 2007.05~2025.12).
지수가 상승할수록 해당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에서 가격 상승과 수입 부족으로 측정된 조달 압

력이 높아지는 방향임을 의미한다. 산업 간 비교를 위해 세 산업의 공통 기간을 사용하였으며, 단기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 이동평균으로 제시하였다.



- 32 -

지하였다. 이 시기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반도체 및 전자부품 공급망 취약성이 국제

적으로 부각된 시기와 맞물린다. 특히, Renesas의 자동차용 마이크로컨트롤러 공급

차질 사례는 특정 반도체 부품의 공급 제약이 전방산업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논의된다(Shih & Pierson, 2012). 따라서, 반도체
K-SCPPI의 2010년대 초중반 상승은 특정 사건의 직접 효과라기보다는 반도체 공

정 소재와 장비 조달 여건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반도체 K-SCPPI는 점차 낮아졌으나, 2022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관리 강화는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공정 소재의 조달 안정성 문제를 부각시

켰으며(Makioka & Zhang, 2024), 팬데믹 이후 반도체 부족은 ICT, 전자,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생산 차질로 확산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Haramboure et al., 
2023). 이러한 점에서 반도체 K-SCPPI의 최근 상승은 수요 확대 자체를 의미한다

기보다, 수요 증가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소재·장비 조달 제약과 상대적 공급 병

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반도체 K-SCPPI는 순수한 공급

붕괴만을 포착하는 지표라기보다, 수요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남는 수급 불균형

과 조달 단계의 공급 제약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자·모바일 K-SCPPI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혼잡도를 측정하는 GSCPI와 팬

데믹 기간에 상이한 흐름을 보였다. 공통 기간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연평균 값을

비교한 결과, GSCPI는 2019년 -0.243에서 2020년 1.266, 2021년 2.541로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전자·모바일 K-SCPPI는 2019년 0.649에서 2020년 0.267, 2021
년 -0.150으로 하락하였다. 2022년에는 GSCPI가 1.763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전자·모바일 K-SCPPI는 0.654로 반등하였다. 2019~2022년 두 지수의 월

별 상관계수는 -0.557로 나타났다. 따라서, 팬데믹 기간 전체에서 두 지수가 일관

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2020~2021년에 흐름의 차이가 확대된 후

2022년에는 전자·모바일 조달 압력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자·모바일 K-SCPPI의 구성요소별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2020년에는 가격압력 기여도와 수입부족압력 기여도가 각각

-0.254와 -0.184로 나타나 모두 지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전자부품
PPI와 통신기기 수입 부족 신호가 각각 -0.345와 -0.339의 하락 기여를 보였지

만, 전자집적회로와 인쇄회로기판은 각각 0.236과 0.215의 상승 기여를 보여 구성

요소 간 이질성이 확인되었다. 2021년에는 가격압력 기여도가 0.124였으나 수입부

족압력 기여도가 -1.000으로 나타나 수입 부족 신호의 완화 방향이 지수 하락을

주도하였다. 특히, 콘덴서(-0.396), 통신기기(-0.274), 송신·영상기기(-0.19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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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하락 기여 변수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가격압력 기여도가 0.589로 상승하

면서 전자·모바일 K-SCPPI가 다시 반등하였으며, 통신·방송장비 PPI와 전자부품

PPI의 기여도가 각각 0.327과 0.26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GSCPI와 전자·모바일 K-SCPPI가 서로 다른 범위의 공급망 압력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GSCPI는 글로벌 운송비, 배송지연 및 주요국 제조업의

공급망 혼잡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전자·모바일 K-SCPPI는 수요요인을 통

제한 이후에도 남는 특정 전자부품의 가격 압력과 수입 부족 압력을 측정한다. 따
라서, 글로벌 운송 및 배송 여건의 악화가 모든 전자·모바일 투입재의 가격 상승과

수입 부족으로 동시에 나타날 필요는 없다. 특히, 2020~2021년 전자·모바일
K-SCPPI의 하락은 글로벌 공급망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정한 전

자부품의 수요조정 후 가격 및 수입 부족 신호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

직였음을 의미한다. 2022년의 반등은 가격 압력 확대가 주요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전자·모바일 K-SCPPI의 연도별 가격압력 및 수입부족압력 기여도와 주요 상승·하
락 기여 변수는 <부표 9>에 제시하였으며, 구성요소별 기여도의 연도별 변화는

<부그림 2>에 시각화하였다. 다만 구성요소별 기여도 분석은 지수 변동의 통계적

구성을 분해한 결과이며, 개별 품목의 변화 원인이나 팬데믹의 인과효과를 직접 식

별한 것은 아니다.

방위산업의 K-SCPPI는 다른 두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동을 보였으

나, 2021~2023년 구간에서 상승 흐름이 관찰된다. 방위산업은 정부조달, 장기계약, 
군용 플랫폼, 전자장비, 특수목적 장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단기 시장수요

뿐만 아니라 안보 환경과 방산 생산능력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SIPRI는 2023년
세계 군사비 지출이 9년 연속 증가하여 2.4조 달러를 넘어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주요 배경이었다고 설명한다(SIPRI, 2024). 또한, 주요 방

산기업들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접근 제약, 공급망 교란, 생산능력 확대

지연 등으로 인해 주문 증가가 즉각적인 매출 확대보다 수주잔고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제시된다(Scarazzato et al., 2024). 이러한 문헌과 비교하면, 방위
산업 K-SCPPI의 최근 상승은 군용 전자장비, 레이더 장비, 특수목적 기계 등 방산

관련 중간재와 장비 조달 여건이 국제 안보 환경 변화와 방산 수요 확대 속에서 압

력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산업별 K-SCPPI의 시계열은 GSCPI와 달리 항상 0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변

동하지 않는다. 이는 두 지표의 산출 방식과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GSCPI
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을 장기 평균 대비 상대적 수준에서 진단하는 지표인 반면, 
K-SCPPI는 산업별 핵심 투입재의 가격 및 물량 기반 조달 압력이 생산, 가동률, 
수출 등 실물 변수와 어떤 방향성과 시차를 갖는지 분석하기 위한 지표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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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부 산업에서 나타나는 장기적 상승이나 변동성 확대는 산업별 조달 구조 변

화와 누적적 압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GSCPI와 산업별 K-SCPPI를 동일 기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비교하면, 글
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산업별 반응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GSCPI
와 산업별 K-SCPPI를 각각 z-score로 표준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팬데믹 기간 GSCPI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산
업별 K-SCPPI는 서로 다른 방향과 강도로 반응하였다. 특히, 전자·모바일
K-SCPPI는 2020~2021년 GSCPI와 상반된 흐름을 보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상
승하였다. 구성요소별 기여도 분석 결과, 2020년에는 가격압력과 수입부족압력이

모두 지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2021년에는 수입부족압력의 음(-)의 기

여가 지수 하락을 주도하였다. 반면 2022년에는 전자부품 및 통신·방송장비의 가격

압력이 확대되면서 지수가 반등하였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운송·배송 혼잡

과 특정 산업의 품목별 조달 압력이 반드시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으며, 산업별
K-SCPPI가 GSCPI와 구별되는 산업 고유의 조달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전자·모바일 K-SCPPI의 팬데믹 전후 구성요소별 기여도는 <부표 9>와 <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두 지표의 측정범위와 구성변수 차이

에 따른 것으로, K-SCPPI가 GSCPI를 대체하거나 어느 한 지표가 더 우월하다는

<그림 4> GSCPI와 산업별 K-SCPPI의 표준화 비교
주: GSCPI와 산업별 K-SCPPI는 동일 기간 비교를 위해 각각 z-score로 표준화 (분석 기간: 
2007.05~2025.12).
GSCPI는 글로벌 운송·배송 및 제조업 공급망의 전반적인 혼잡을 나타내며, 산업별 K-SCPPI는 해당

산업의 핵심 투입재 가격과 수입 부족 압력을 나타낸다. 두 지표의 측정 범위가 다르므로 반드시 같

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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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

주: PCA 관련 지표는 산업별 가용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 적재값은 부호 정렬 이후 값이며, 
Bottleneck anchor는 가격 압력 평균과 수입 부족 압력 평균을 결합한 기준 변수.

PCA 진단 결과, 전자·모바일 산업은 KMO가 0.744이고 제1주성분 설명분산비가

0.462로 나타나 세 산업 중 상대적으로 높은 공통성을 보였다. 반면 반도체와 방위

산업의 KMO는 각각 0.446과 0.397, 제1주성분 설명분산비는 각각 0.231과 0.239
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도체와 방위산업의 K-SCPPI를 산업 내 모든 조달 변수의

변동을 충분히 설명하는 강한 단일 공통요인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Bartlett 구형성 검정에서는 세 산업 모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PCA 기반 지수와 동일가중 표준화 지수 간 상관계수도 반도체 0.788, 
방위산업 0.944, 전자·모바일 0.986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SCPPI를 산업별

조달 변수의 모든 변동을 대표하는 잠재요인이 아니라, 가격 압력과 수입 부족 압

력의 대표적인 공통 변동 방향을 요약한 지표로 제한하여 해석하였다.

<표 9>의 결과를 보면, 세 산업 모두 최종 K-SCPPI가 병목 기준 변수와 양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수의 상승이 가격 압력과 수입 부

산업
제1주성분
설명분산비

주요 적재값 구조
Bottleneck 
anchor 상관

가격 압력

평균 상관

수입 부족 압력

평균 상관

반도체 0.231

웨이퍼 0.580, 

0.667 0.252 0.800
화학제품 PPI 0.547, 
포토레지스트 0.419, 
웨이퍼

제조장비
0.335

방위 0.239

통신· 
방송장비 PPI 0.587, 

0.944 0.727 0.732레이더 장비 0.488, 
특수목적기계 0.473, 
기계·장비
PPI 0.328

전자·
모바일

0.462

통신· 
방송장비 PPI 0.496, 

0.993 0.904 0.891전자부품 PPI 0.452, 
인쇄회로기판 0.422, 
콘덴서 0.398

<표 9> 산업별 K-SCPPI의 PCA 적재값 및 방향성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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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정렬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세 산
업 모두 원 수입물량 잔차 평균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수요 요인을 통

제한 이후 실제 수입물량이 기대 수준보다 부족할수록 K-SCPPI가 상승하는 구조

가 확인된다. 다만 반도체와 방위산업의 경우 KMO와 제1주성분 설명분산비가 전

자·모바일 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므로 해당 산업의 K-SCPPI를 산업 내 모든

조달 변수의 변동을 강하게 설명하는 단일 공통요인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이는 반도체와 방위산업의 조달 압력이 단일한 공통요인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품목별·채널별 이질성을 함께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방위

산업의 K-SCPPI를 조달 압력 후보 변수들의 대표적 공통 변동 방향을 요약한

PCA 기반 조달 압력 요약지표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별 조달

구조가 서로 다르며, 글로벌 평균 공급망 지표만으로는 산업별 조달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

동일가중 표준화 지수와의 비교 결과는 PCA 적재값을 이용한 지수 산출방식이

동일가중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향의 지수를 생성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특히, 
방위산업과 전자·모바일 산업에서는 두 지수 간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

며, 반도체에서도 비교적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세부 통계와 시계열

비교 결과는 <부표 5>와 <부그림 1>에 제시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K-SCPPI는 수입 부족 압력 평균과의 상관관계가 0.800
으로 높고, 가격 압력 평균과의 상관관계는 0.252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반도체

지수가 웨이퍼, 포토레지스트, 제조장비 등 핵심 투입재의 물량 부족 신호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자·모바일 K-SCPPI는 병목 기준 변수와의 상관계수

가 0.993으로 가장 높고, 가격 압력 및 수입 부족 압력과도 모두 높은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전자·모바일 산업에서 부품 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이 비교적

일관된 공통요인으로 결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방위산업 K-SCPPI 역시 가격 압

력 평균과 수입 부족 압력 평균 모두와 유사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군용 전자장비와 특수장비 관련 조달 압력을 비교적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종합하면, 산업별 K-SCPPI는 세 산업의 조달 압력이 서로 다른 시점, 강도, 구
성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 산업은 핵심 소재·장비의 수입

부족 압력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자·모바일 산업은 최근 전자부품 및

중간재 조달 압력이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며, 방위산업은 군용 전자장비와 특수장

비 조달 여건을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변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산

업별 K-SCPPI가 글로벌 공통 공급망 압력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산업별 투입

재 조달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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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도체 산업과 전자·모바일 및 방위산업은 가용 자료의 시작 시점이 달라

분석 표본 길이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산업별 K-SCPPI의 절대 수준이나 변동 폭

을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각 산업 내에서 조달 압력이 상승·완화되는 시점과 GSCPI 
대비 추가 정보효과를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별 K-SCPPI를 해

석할 때는 PCA 기반 지수 구성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도체와
방위산업의 제1주성분 설명분산비가 전자·모바일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으므로 PCA 적용 적합성과 대체지수와의 일관성을 추가로 점검하였다. 구체적
으로 KMO 표본적합도, Bartlett 구형성 검정, 고유값 분포, PCA 기반 지수와 동일

가중 표준화 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세부 결과는 부록 <부표 5>에 제

시하였다(Bartlett, 1954; Kaiser, 1974). 이에 따라 K-SCPPI를 산업별 조달 변수

들의 모든 변동을 설명하는 강한 단일 공통요인이라기보다는 조달 압력 후보 변수

들의 대표적 공통 변동 방향을 요약한 지표로 해석한다.

이상의 지수 산출 및 구성 타당성 점검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산업별

K-SCPPI가 GSCPI로 대표되는 글로벌 공통 공급망 압력에 비해 구미지역 및 산업

별 실물경제 변동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지를 검증한다.

4.2 GSCPI 대비 산업별 K-SCPPI의 추가 설명력 검증

본 절에서는 산업별 K-SCPPI가 기존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인 GSCPI가 설명

하지 못하는 산업별 및 지역별 실물경제 변동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지 검토한다. 
GSCPI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을 측정하는 대표적 복합지표이며, 국내 연구에서도

한국의 수출입 품목별 물동량 변동을 설명하는 기준 지표로 활용된 바 있다(심민섭
외, 2024). 따라서, GSCPI의 유용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GSCPI만을 포함한 기준선

모형과 GSCPI에 산업별 K-SCPPI를 추가한 확장 모형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산

업별 핵심 투입재 조달 구조를 반영한 K-SCPPI가 글로벌 공통 공급망 압력 이상

의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한다.

분석 대상은 산업별 생산, 가동률, 구미지역 수출의 순환성분이며, 계수의 통계

적 유의성은 월별 시계열 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상관 및 이분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HAC 표준오차 기준으로 판단하였다(Newey & West, 1987). 또한
K-SCPPI를 추가했을 때의 결정계수, 조정 결정계수,  , Partial   , AIC 및
BIC 개선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다. 추가적으로, K-SCPPI의 표본 외 예측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보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rolling-window 방식의 표본 외 예측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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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GSCPI만을 포함한 기준선 모형과 GSCPI에 산업별

K-SCPPI를 추가한 확장 모형을 동일한 rolling-window 표본에서 반복 추정하고, 
다음 기간의 산업별·지역별 실물경제 변수 순환성분을 예측하였다. 이후 두 모형의

예측오차를 비교하기 위해 RMSE(Root Mean Squared Error)와 표본 외  를 산

출하였다. 표본 외  는 기준선 모형의 예측오차 제곱합 대비 확장 모형의 예측오

차 제곱합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나타내며, 값이 양(+)이면 K-SCPPI를 포함한

확장 모형의 표본 외 예측력이 기준선 모형보다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

검증은 제한된 표본에서 수행한 보조분석이므로 예측모형의 실시간 운용 가능성이

나 통계적 우월성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K-SCPPI의 추가 정보효과가 표본

외에서도 일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검증으로 활용한다. AIC와 BIC
는 설명변수 추가에 따른 모형 복잡성을 고려하여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는 기준으

로 활용된다(Akaike, 1974; Schwarz, 1978).

<표 10>의 분석은 산업 간 설명력의 절대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 산업 내에서 GSCPI 단독모형과 K-SCPPI를 추가한 확장모형을 비교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각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가용기간을 사용하였

다.

구분 n
  : 

GSCP
I

  : 
+K-SCP

PI
Δ 

ΔAdj. 
 

Partial 
 

K-SCPPI 
계수

HAC 
p-value AIC BIC

반도체-
구미

수출

227 0.4960 0.6057 0.1097 0.1084 0.2176 0.2053 0.0004 개

선

개

선

반도체-
생산

227 0.4813 0.5118 0.0305 0.0285 0.0589 -0.0884 0.0407 개

선

개

선

반도체-
가동률

227 0.3151 0.3640 0.0489 0.0463 0.0715 -0.1130 0.0255 개

선

개

선

방위-
생산

proxy
312 0.0707 0.1781 0.1073 0.1050 0.1155 -0.4549 0.0015 개

선

개

선

방위-
구미

수출

312 0.4909 0.4909 0.0000 -0.0017 0.0000 0.0005 0.9876
미

개

선

미

개

선
전자·
모바일-
가동률

312 0.0641 0.0830 0.0188 0.0159 0.0201 -0.0352 0.2844 개

선

개

선

<표 10> GSCPI 대비 산업별 K-SCPPI의 추가 설명력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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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방산 생산 proxy는 통신·방송장비 제조업과 특수목적기계 제조업 생산지수 순환성분의 표준화 평

균이다. 반도체 모형은 2007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227개 관측치를 사용하였으며, 방위산업과
전자·모바일 모형은 200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각각 312개 관측치를 사용하였다. 표본 기간

이 서로 다르므로 산업 간 회귀계수, 결정계수 및 추가 설명력의 절대 크기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 동
일 산업 내 기준선 모형과 확장모형의 차이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표 10>의 결과를 보면, 총 7개 분석모형 중 6개 모형에서 K-SCPPI를 추가했
을 때 결정계수가 증가하였다. 다만 반도체 산업과 다른 산업 간 분석 표본 기간이

상이하므로, 산업 간   또는 Δ 의 절대 크기 비교보다는 동일 산업 내에서

GSCPI 단독 모형 대비 K-SCPPI 추가 모형의 설명력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해석

한다. 아울러 확장 모형에서 GSCPI와 산업별 K-SCPPI 간 상관계수 및 VIF를 추

가로 점검한 결과, 모든 산업에서 VIF가 1.13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으로 인

해 K-SCPPI의 추가 설명력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정
결정계수 역시 방위산업-구미 수출 모형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개선되었다. 이는
산업별 K-SCPPI가 GSCPI와 중복되지 않는 산업별 조달 압력 정보를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추가 설명력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은 산업 및

실물경제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구미 수출, 생산, 가동률 모두에서 K-SCPPI의 추가 설명력

이 확인되었다. 구미 수출 모형의 경우 GSCPI 단독 모형의  는 0.4960이었으나, 
K-SCPPI를 추가하면 0.6057로 상승하였다. Δ 는 0.1097, Partial  는 0.2176
으로 나타나, GSCPI가 설명하지 못한 구미 수출 순환변동 중 상당 부분을 반도체

K-SCPPI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K-SCPPI 계수도 양(+)의 값

을 보이며 HAC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반도체 생산과 가동률 모형에서는 K-SCPPI 계수가 음(-)의 값을 보였다. 
생산 모형의 Δ 는 0.0305, 가동률 모형의 ΔR²는 0.0489이며, 두 모형 모두 HAC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반도체 조달 압력이 높아질수록 산업 생산

활동 및 설비 운용 여건이 제약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구미 수출 모형에서 양

(+)의 계수가 나타난다고 해서 조달 압력 상승이 곧바로 실물경제에 긍정적 효과

를 유발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수요 확대와 공급 제약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K-SCPPI의 상승은 수요 증가에 의해 유발된 상대적

병목과 조달 제약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전자·
모바일-
구미

수출

312 0.4909 0.5566 0.0656 0.0644 0.1289 0.1256 0.0399 개

선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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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경우 K-SCPPI의 추가 설명력은 생산 proxy에서 뚜렷하게 나타났

다. 방위산업 생산 proxy 모형의  는 GSCPI 단독 모형에서 0.0707이었으나, 
K-SCPPI를 추가한 확장 모형에서는 0.1781로 상승하였다. Δ 는 0.1073, 조정
결정계수 증가분은 0.1050으로 나타났으며, K-SCPPI 계수 역시 HAC 기준에서 유
의하였다. 이는 방위산업 K-SCPPI가 글로벌 공급망 압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

운 방산 관련 생산 여건의 변동을 추가적으로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방위산업-구미 수출 모형은 K-SCPPI 추가에 따른 설명력 개선이 사실상

나타나지 않은 예외적 결과로 확인되었다. 해당 모형의 기준선  는 0.4909146, 
확장모형  는 0.4909160으로 나타났으며, Δ 는 약 0.0000014에 그쳐 표에서는

0.0000으로 표시되었다. 또한, 방위산업 K-SCPPI의 계수는 0.0005, HAC 기준
p-value는 0.9876으로 나타나 GSCPI를 통제한 이후 구미 수출 순환성분에 대한

추가 설명력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확장모형에서 GSCPI와 방위산업 K-SCPPI 
간 상관계수 및 VIF를 점검한 결과,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K-SCPPI 변수가 사실상

탈락한 결과로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해당 결과는 모형 구성상의 문제라기보다

는 방위산업 조달 압력과 구미 수출 간 단기적 연결성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결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방위산업 수출이 일반 제조업 수출과 달리 정부 간 계약, 
장기 오더북, 납품 시점, 품목별 수출 집계 방식 등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위산업 K-SCPPI의 정보효과는 구미 수출보다는 방산 생산

proxy에서 더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자·모바일 산업에서는 구미 수출 모형에서 K-SCPPI의 추가 설명력이 확인되

었다. 전자·모바일-구미 수출 모형의  는 GSCPI 단독 모형에서 0.4909였으나, 
K-SCPPI를 추가하면 0.5566으로 상승하였다. Δ 는 0.0656, Partial  는

0.1289이며, K-SCPPI 계수는 양(+)의 값을 보이고 HAC 기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전자·모바일 산업의 조달 압력이 구미지역 수출 변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음을 보여준다. 전자·모바일 산업은 부품 조달, 완제품 생산, 수출 흐름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산업구조를 가지므로, 핵심 중간재의 가격 압력과 수입 부족

압력이 지역 수출 흐름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전자·모바일-가동률 모형에서는 K-SCPPI 추가에 따른 설명력 개선 폭이

작고,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 는 0.0641에서 0.0830으로 상

승하였으나, K-SCPPI 계수의 HAC p-value는 0.2844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자·
모바일 K-SCPPI는 구미 수출 변동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만, 가동률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자·모바일 산업에서 조

달 압력이 설비 운용보다 수출 경로를 통해 더 뚜렷하게 관찰될 수 있음을 시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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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기준 측면에서도 방위산업-구미 수출 모형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확장

모형의 AIC와 BIC가 개선되었다. 이는 K-SCPPI 추가에 따른 설명력 개선이 단순

히 설명변수 수 증가에 따른 결과에 그치지 않고, 모형 복잡도를 고려한 기준에서

도 대체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다만 본 분석은 동일 표본 내 모형 적합도 비교에

해당하므로, 표본 외 예측 성능의 개선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5>는 각 모형의 Δ 를 비교한 것으로, K-SCPPI의 추가 설명력은 반도

체-구미 수출, 방위산업-생산 proxy, 전자·모바일-구미 수출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이는 산업별 K-SCPPI의 정보효과가 모든 실물 변수에서 동일하게 나타

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 조달 구조와 실물경제 연결 경로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

타남을 보여준다.

한편 K-SCPPI의 추가 정보효과가 표본 외 예측에서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rolling-window 방식의 보조 예측력 검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반도체-
구미 수출, 반도체-생산, 반도체-가동률, 방위산업-생산 proxy, 방위산업-구미 수
출 모형에서는 K-SCPPI를 포함한 확장모형의 RMSE가 GSCPI 단독 기준선 모형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OOS  도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K-SCPPI가 일부

산업 및 실물경제 변수 조합에서 GSCPI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추가 예측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전자·모바일 산업의 가동률 및 구미 수출 모형에서

는 OOS  가 음(-)으로 나타나, 표본 외 예측에서는 GSCPI 단독 기준선 모형이

더 우세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rolling-window 표본 외 검증은 K-SCPPI의 추가 예측 정보 가
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 검증으로 예측시점마다 수요요인 제거 회귀와 PCA 적
재값을 재추정하는 pseudo-real-time 검증은 아니다. 따라서, 실시간 조기경보 성

능을 확정적으로 입증하기보다는 K-SCPPI가 일부 산업 및 변수에서 추가 예측 정

보를 제공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초 결과로 해석한다. 세부 결과는 부록 <부표
6>에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산업별 K-SCPPI는 GSCPI로 대표되는 글로벌 공통 공급망 압력과 구

별되는 산업별 조달 압력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구미 수출, 
생산, 가동률에서 모두 추가 설명력을 보였고, 방위산업은 생산 proxy에서, 전자·모
바일 산업은 구미 수출에서 추가 설명력이 확인되었다. 반면 방위산업-구미 수출

모형은 K-SCPPI 추가에 따른 설명력 개선이 사실상 나타나지 않은 예외적 결과로

확인되었으며, 전자·모바일-가동률에서도 추가 설명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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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조달 압력이 방산 관련 생산 여건과는 연결되지만, 구미지역 전체 수출 변동

으로 직접 전이되는 관계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K-SCPPI가 모든 실물경제 변수에 대해 일률적으로 작동하는 지표가 아니라, 산업
별 조달 구조와 생산·수출 경로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정보 효과를 갖는 지표임을

보여준다.

4.3 산업별 조달 압력과 생산 및 가동률 간 관계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산업별 K-SCPPI가 생산 및 가동률 등 산업 내부 실물경제 변수와

어떠한 시차적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한다. 앞 절이 GSCPI 대비 K-SCPPI의 추가

설명력을 검토한 것이라면, 본 절은 산업별 조달 압력이 실제 생산활동 및 설비 운

용과 어떤 방향과 시차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산업

별 K-SCPPI와 생산·가동률 변수의 순환성분을 대상으로 BCM 분석을 수행하고, 
동시점 상관계수와 0~12개월 시차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분석에서 시차상관계수는 산업별 K-SCPPI가 생산 또는 가동률보다 선행한

다고 보고 산출하였다. 즉, (h)개월 시차상관은 (t)기의 조달 압력과 (t+h)기의 생

산 또는 가동률 간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양(+)의 상관계수는 조달 압력 상승

<그림 5> GSCPI 대비 산업별 K-SCPPI의 추가 설명력(Δ ) 비교
주: Δ 는 GSCPI 단독 모형 대비 GSCPI와 산업별 K-SCPPI를 함께 포함한 확장 모형의 결정계수

증가분을 의미한다.
막대의 값이 클수록 GSCPI만 사용한 모형에 산업별 K-SCPPI를 추가했을 때 실물경제 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더 크게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설명력 증가는 인과효과나 표본 외 예측력의 개선을

직접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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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후 실물 변수의 확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를 의미하며, 음(-)의 상
관계수는 조달 압력 상승 이후 생산 또는 가동률이 둔화되는 방향의 관계를 의미한

다. 다만 본 분석은 순환성분 간 동태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 압력

이 생산 및 가동률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직접 식별하는 결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주: 최대 상관 시차는 0~12개월 중 절대값 기준으로 가장 큰 상관계수가 나타난 시차이다. 반도체 생

산 및 가동률 분석은 2007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227개 관측치를 사용하였으며, 방산 생산

proxy와 전자부품 가동률 분석은 200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각각 312개 관측치를 사용하였

다. 방산 생산 proxy는 통신·방송장비 제조업과 특수목적기계 제조업 생산지수 순환성분의 표준화 평

균이다. 표본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산업 간 상관계수의 절대 크기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 동일 산업

내 시차별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방산 생산 proxy의 구성요소별 강건성 분석 결과는 <부표 8>
에 제시하였다.

<표 11>의 결과를 보면, 반도체 K-SCPPI는 생산 및 가동률과 음(-)의 관계

를 보였고, 전자·모바일 K-SCPPI도 전자부품 가동률과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방위산업은 합성 생산 proxy와 동시점에서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12개월 시차

에서는 양(+)의 최대 상관이 나타났다. 다만 추가적인 구성요소별 분석 결과, 동시
점 음(-)의 관계는 통신·방송장비와 특수목적기계 생산지수에서 공통적으로 관찰

된 반면, 12개월 양(+)의 최대 상관은 특수목적기계 생산지수에서만 뚜렷하게 나

타났다. 따라서, 방산 생산 proxy의 동시점 음(-) 관계는 비교적 일관적인 결과이

지만, 12개월 양(+) 관계는 proxy 구성에 민감한 탐색적 결과로 해석한다.

먼저 반도체 산업의 경우, K-SCPPI와 생산 및 가동률은 모두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반도체 생산과의 동시점 상관계수는 -0.140이며, 2개월 시차에서 최

대 상관계수 -0.201이 나타났다. 반도체 가동률 역시 동시점 상관계수가 -0.193
이고, 2개월 시차에서 최대 상관계수 -0.245를 보였다. 이는 반도체 조달 압력이

상승한 이후 비교적 짧은 시차를 두고 생산활동과 설비 운용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

산 업 비교 변수 n 동시점 상관 최대 상관 시차

반도체 반도체 생산 227 -0.140 2개월

반도체 반도체 가동률 227 -0.193 2개월

방위산업
방산 생산

proxy 312 -0.263 12개월

전자·모바일 전자부품 가동률 312 -0.213 5개월

<표 11> 산업별 K-SCPPI와 생산·가동률 간 BCM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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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반도체 산업의 공정 특성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

다. 반도체 산업은 웨이퍼, 포토레지스트, 화학소재, 제조장비 등 특정 핵심 투입재

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주요 소재나 장비의 조달 압력이 높아질 경우, 생
산계획 조정이나 설비 운용률 조정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가동률
의 최대 상관계수가 생산보다 더 큰 음(-)의 값을 보인다는 점은 조달 압력이 실

제 산출량보다 설비 운용 수준에 더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반도체 K-SCPPI 상승을 항상 절대적인 공급능력 약화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수요 확대와 공급 제약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
우 K-SCPPI 상승은 수요 증가 이후 생산능력이나 핵심 투입재 공급이 즉각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상대적 공급 병목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의

결과는 반도체 조달 압력 상승이 생산 및 가동률 조정과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주지

만, 이것이 곧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실물경제 효과가 항상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아

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수출 등 다른 실물 변수에서는 조달 압력과 양(+)의 관

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K-SCPPI의 의미는 생산·가동률, 수출, 고용 등 실물 변

수별 반응을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 K-SCPPI와 합성 생산 proxy는 동시점에서 -0.263의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12개월 시차에서 0.419의 양(+)의 최대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
나, 구성요소별 분석 결과, 통신·방송장비 생산지수는 동시점에서 -0.348의 최대

상관을 보였고, 특수목적기계 생산지수는 동시점에서 -0.320의 관계를 보인 후 12
개월 시차에서 0.421의 최대 상관을 나타냈다. 항공기 제조업 가동률은 12개월 시

차에서 0.215의 비교적 약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방산 관련 제조업 생산지표에서

단기 음(-)의 관계는 비교적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합성 proxy의 12개월 양(+) 
관계는 특수목적기계 생산지수의 시차 패턴과 유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12개월
시차를 방위산업 전체의 일반적인 생산 반응 시점이나 계약·납품 효과로 해석하지

않고, proxy 구성에 영향받는 탐색적 결과로 한정한다.

전자·모바일 산업의 경우 K-SCPPI와 전자부품 가동률 간 관계는 음(-)의 방향

으로 나타났다. 동시점 상관계수는 -0.213이며, 5개월 시차에서 최대 상관계수

-0.320이 확인되었다. 이는 전자·모바일 산업의 조달 압력이 상승한 이후 일정 기

간을 두고 설비 운용 수준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 산업에서

최대 음(-)의 상관이 2개월 시차에서 나타난 것과 달리, 전자·모바일 산업에서는 5
개월 시차에서 가장 큰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전자·모바일 산업의 조달

제약이 즉각적으로 가동률에 반영되기보다는 부품 확보, 재고 소진, 생산계획 조정, 
납품 일정 조정 등을 거쳐 누적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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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모바일 산업의 가동률 분석을 팬데믹 시기의 지수 흐름과 연결하여 해석할

때에는 GSCPI와 K-SCPPI의 측정 범위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구성요소별
분석 결과, 전자·모바일 K-SCPPI의 2020~2021년 하락은 글로벌 공급망 혼잡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측정한 특정 전자부품의 가격 및 수입

부족 신호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인 결과이다. 2022년에는 가격 압

력이 확대되면서 K-SCPPI가 다시 상승하였다. 따라서, 전자·모바일 K-SCPPI와
가동률 간 시차상관은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충격 경로가 아니라, 선정된 전자부품

의 조달 압력과 전자부품 가동률 간의 탐색적 연계성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전자·모바일 산업의 결과는 반도체 산업과 구분하여 해석해야 한다. 반
도체 산업에서는 조달 압력 상승이 일부 실물 변수에서 수요 증가로 유발된 상대적

병목 확대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전자·모바일 산업에서는 K-SCPPI 상승이
가동률 하락과 음(-)의 관계를 보이며 보다 전형적인 공급 제약의 누적 효과로 나

타난다. 즉, 두 산업 모두 조달 압력과 실물 변수 간 시차적 관계가 확인되지만, 효
과의 방향과 해석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반도체와 전자·모바일 산업을 단순히

“일정 시차 후 실물 제약이 극대화되는 산업”으로 묶어 설명하기보다는 반도체는

수요 유도형 병목과 단기 생산·가동률 조정이 결합된 구조로, 전자·모바일은 부품

조달 제약이 누적되어 가동률 둔화로 연결되는 구조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 6>은 산업별 K-SCPPI와 생산·가동률 변수 간 0~12개월 시차상관계수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은 <표 11>의 최대 상관 시차뿐만 아니라, 시차
가 길어짐에 따라 상관관계의 방향과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반도
체 생산과 가동률은 조달 압력 상승 이후 비교적 짧은 시차에서 음(-)의 관계가

강화되며, 이후 점차 완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조달 병목이

생산 및 설비 운용 조정으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자·모바일 가동

률은 반도체보다 더 긴 시차에서 음(-)의 관계가 확대되며, 조달 제약이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 설비 운용 둔화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방위산업 생산

proxy는 동시점에서는 음(-)의 관계를 보이지만, 시차가 길어질수록 양(+)의 관계
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방위산업의 생산구조가 단기 조달 제약보다 중기

적인 계약 이행 및 생산 조정 과정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조적으로 12개월 이후의 시차까지 확장하여 확인하면 산업별 관계가 동일한

방향으로 무한히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의 경우 일부 실물 변수에서는 조달

압력과의 양(+)의 관계가 12개월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며 중기적으로 누적되

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생산 및 가동률과의 관계에서는 앞서 확인한 것

처럼 단기 조정 성격이 강하므로, 수출 등 지역 실물 변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

해서는 안 된다. 전자·모바일 산업의 경우 음(-)의 관계가 12개월 이후에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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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유지될 수 있으나, 그 강도는 추가적으로 확대되기보다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조달 제약이 지속되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고 조정, 
대체 조달, 생산계획 변경 등 일부 적응 메커니즘이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반도체 산업에서는 K-SCPPI 상승과 생산·가동률 둔화 간의 단기 음

(-)의 관계가 관찰되었고, 전자·모바일 산업에서는 5개월 시차에서 전자부품 가동

률과의 음(-)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방위산업에서는 합성 생산

proxy와 동시점 음(-)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 방향은 두 개별 구성요소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합성 proxy의 12개월 양(+) 관계는 구성요소별로 일

관되게 재현되지 않았으므로 방위산업의 일반적인 중기 생산 반응으로 해석하지 않

는다. 이는 산업별 K-SCPPI가 서로 다른 생산 및 설비 운용 여건과 연계될 수 있

음을 보여주지만, 해당 시차상관을 인과효과 또는 확정적인 반응 시점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결과는 K-SCPPI를 산업별 조달 여건과 실물경제 지표를 함께 점검하기

<그림 6> 산업별 K-SCPPI와 생산·가동률 간 시차상관계수
주: 시차상관계수는 산업별 K-SCPPI의 순환성분과 생산·가동률 순환성분 간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시
차는 K-SCPPI가 실물경제 변수보다 선행하는 개월 수. 반도체 산업은 생산과 가동률을 함께 제시하였
고, 방위산업은 생산 proxy, 전자·모바일 산업은 가동률을 제시하였다.
0개월은 K-SCPPI와 실물변수가 같은 달에 함께 움직이는 관계이며, 1~12개월은 현재의 K-SCPPI
와 이후 실물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음(-)의 값은 조달 압력이 높아질 때 이후 생산·가동률 또

는 지역 실물변수가 낮아지는 방향의 관계를 의미한다. 시차상관은 탐색적 결과이며 확정적인 예측

시점이나 인과효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 47 -

위한 진단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와 전자·모바일 산업에서는 월

별 생산·가동률과의 단기 시차적 관계를 참고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에서는 합성 생

산 proxy의 결과보다 개별 생산지표, 수주잔고, 계약 이행, 납품 실적 등 직접적인

산업 정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업별 정책 활용에서는 최대 상관

시차 자체보다 관계의 방향, 자료의 대표성 및 추가 강건성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

4.4 산업별 조달 압력과 구미지역 실물경제 간 관계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산업별 K-SCPPI가 구미지역 실물경제 변수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

지 분석한다. 앞 절이 산업 내부의 생산활동 및 설비 운용 반응을 중심으로 하였다

면, 본 절은 산업별 조달 압력이 지역경제로 전이되는 경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분석 대상 지역 실물경제 변수는 구미 수출, 구미 고용률, 구미 GRDP이다. 
구미 수출은 월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대외거래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고
용률과 GRDP는 자료 빈도의 제약을 고려하여 지역 노동시장 및 지역경제 총량과

의 보완적 관계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이하의 지역 실물경제 분석에서는

월별로 직접 관측되는 구미 수출액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한다. 구미 고용률과

GRDP는 자료 제공 빈도가 낮아 월별 정렬 과정에서 평활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해당 결과는 산업별 조달 압력과 지역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보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결과로 제한하여 해석한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의 분석 기간은 산업별

K-SCPPI뿐만 아니라 구미 수출액, 고용률 및 GRDP의 자료 가용기간에도 영향을

받는다. 월별 구미 수출액 분석에서는 반도체가 227개, 방위산업과 전자·모바일이
각각 312개의 관측치를 사용하였다. 고용률 분석은 2013~2025년의 반기 원자료를

월별로 정렬·보간한 가용표본을 사용하였고, GRDP 분석은 2006~2022년의 연간

원자료를 월별로 정렬·보간한 가용표본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표 12>에서도 산

업 간 상관계수의 크기를 직접 비교하기보다 동일 산업 내에서 지역 실물경제 변수

와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확인한다.

산 업 비교 변수 n 동시점 상관 최대 상관 시차 최대 상관계수
Panel A. 월별 직접 관측자료: 핵심 결과

반도체

구미 수출

227 0.365 0개월 0.365
방위 312 0.151 7개월 0.328

전자·모바일 0.011 10개월 -0.441

<표 12> 산업별 K-SCPPI와 구미지역 실물경제 변수 간 BCM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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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상관 시차는 0~12개월 중 절대값 기준으로 가장 큰 상관계수가 나타난 시차이다. 구미 수출

분석은 반도체 227개(2007.01~2025.11), 방위산업과 전자·모바일 각각 312개(2000.01~2025.12)의
월별 관측치를 사용하였다. 고용률 분석은 2013~2025년 반기 원자료를 월별로 정렬·보간한 계열을

사용하였으며, 표의 분석표본은 각 산업 146개이다. GRDP 분석은 2006~2022년 연간 원자료를 월별

로 정렬·보간한 계열을 사용하였으며, 반도체는 192개, 방위산업과 전자·모바일은 각각 204개의 관측

치를 사용하였다. 표본기간과 자료 빈도가 서로 다르므로 산업 간 상관계수 및 최대 상관 시차의 절

대 크기를 직접 비교하지 않는다. 특히, 고용률과 GRDP 결과는 실제 월별 반응 시점이나 예측력을

의미하지 않으며, 원빈도 강건성 분석 결과는 <부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구미 수출과의 관계를 보면, 산업별 조달 압력의 지역 수출 전이 양상은 산

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반도체 K-SCPPI는 구미 수출과 동시점에서 0.365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최대 상관 역시 동시점에서 나타났다. 이는 반도체

조달 압력이 높아지는 시기와 구미 수출이 확대되는 시기가 비교적 동시에 나타나

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앞 절에서 반도체 K-SCPPI가 생산 및 가동률과는 단

기 음(-)의 관계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산업에서는 조달 압력 상승이

단순한 생산 위축 신호라기보다 수요 확대와 상대적 공급 병목이 함께 나타나는 국

면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K-SCPPI와 구미 수출의 양(+)의 관계를 조달 압력 상승이 지

역경제에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산업에

서는 글로벌 수요 확대, 수출 증가, 핵심 투입재 조달 부담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

다. 이 경우 K-SCPPI 상승은 수요 유도형 병목 확대를 반영할 수 있으며, 생산 및

가동률 측면에서는 단기 제약이 나타나더라도 수출 측면에서는 양(+)의 관계가 관

찰될 수 있다. 즉, 반도체 산업의 결과는 조달 압력의 성격을 생산, 가동률, 수출 등
실물 변수별 반응과 함께 구분하여 해석해야 함을 보여준다.

방위산업 K-SCPPI는 구미 수출과 동시점에서 0.151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고, 7개월 시차에서 최대 상관계수 0.328이 나타났다. 이는 방위산업 조달 압력

이 지역 수출과 즉각적으로 강하게 연결되기보다는 일정 시차를 두고 함께 움직이

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방위산업은 정부조달, 장기계약, 납품 일정, 수주잔고

Panel B. 저빈도 월별 보간자료: 탐색적 결과

반도체

구미 고용률 146
0.385 7개월 0.706

방위 0.111 10개월 0.769
전자·모바일 -0.253 12개월 -0.386
반도체

구미 GRDP
192 0.383 7개월 0.666

방위 204 -0.107 12개월 0.510
전자·모바일 -0.192 4개월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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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일반 제조업과 다른 구조를 가지므로, 조달 압력이 발생하더라도 지역 수출로

전이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방위산업 생산 proxy가 비교

적 긴 시차에서 양(+)의 관계를 보였던 앞 절의 결과와도 정합적이다.

반면 전자·모바일 K-SCPPI는 구미 수출과 동시점에서는 거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0개월 시차에서 -0.441의 음(-)의 최대 상관계수를 보였다. 이는 전

자·모바일 산업의 조달 압력이 상승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구미 수출 둔화와 연

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자·모바일 산업은 부품 조달, 완제품 생산, 수출 흐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조달 압력이 즉시 수출 감소로 나타나기보다는 재고 활

용, 생산계획 조정, 납품 일정 조정 등을 거쳐 일정 시차 후 수출에 반영될 수 있

다. 따라서, 전자·모바일 산업의 결과는 조달 제약이 누적되면서 지역 수출 경로에

부정적으로 전이되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월별로 보간한 구미 고용률과의 BCM 분석에서는 산업별로 비교적 큰 시차상관

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반기 원자료를 이용하여 K-SCPPI의 반기 평균과 고용률

변화(%p)의 관계를 다시 분석한 결과, 반도체는 동시점과 한(1) 반기 후 모두 약

한 양(+)의 상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전자·모바일은 두 시점

모두 상관계수가 0에 가깝게 나타났다. 방위산업은 한 반기 후 Pearson 상관계수가
0.429(p=0.033)로 나타났으나, Spearman 상관계수는 0.193(p=0.356)으로 유의하

지 않아 분석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따라서, 기존 월별 보간분석에서 나타난

7개월, 10개월 및 12개월의 높은 상관과 최대 상관 시차는 원빈도 분석에서 일관

되게 재현되지 않았으며, 실제 노동시장의 월별 반응 시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월별로 보간한 GRDP와의 BCM 분석에서도 산업별로 상이한 상관 방향과 최대

상관 시차가 나타났다. 그러나, 연평균 K-SCPPI와 연간 GRDP 로그 증가율을 이

용한 원빈도 분석에서는 모든 산업의 Pearson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반도체의 1년 후 Spearman 상관계수만 –0.521(p=0.046)로 나타났으나, 
Pearson 상관계수는 -0.268(p=0.334)로 유의하지 않았고, 표본도 15개에 불과하

였다. 방위산업과 전자·모바일에서도 Pearson과 Spearman 결과가 일관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월별 보간분석에서 나타난 반도체와 방위산업의 양(+) 관
계 및 구체적인 최대 상관 시차는 원빈도 분석에서 재현되지 않았으며, GRDP 결과
는 지역경제 총량과의 장기적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보조 결과로 활용한다.

그림은 <표 12>의 최대 상관 시차뿐만 아니라, 시차가 길어짐에 따라 지역 실

물경제 변수와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7>은 산업별 K-SCPPI와 구미지역 실물경제 변수 간의 시차상관 변화를 보여준

다. 이 가운데 월별로 직접 관측되는 구미 수출액과의 관계를 보면,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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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PPI는 동시점에서 양(+)의 관계를 보였고, 방위산업은 7개월 시차에서 양

(+)의 최대 상관이 나타났으며, 전자·모바일 산업은 10개월 시차에서 음(-)의 최

대 상관이 나타났다. 다만 이 결과 역시 순환성분 간의 탐색적 시차상관이므로 확

<그림 7> 산업별 K-SCPPI와 구미지역 실물경제 변수 간 시차상관계수
주: 시차상관계수는 산업별 K-SCPPI의 순환성분과 구미 수출, 구미 고용률, 구미 GRDP 순환성분 간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시차는 K-SCPPI가 지역 실물경제 변수보다 선행하는 개월 수이다. 구미 수출

은 월별 직접 관측자료이며, 고용률과 GRDP는 각각 반기 및 연간 자료를 월별로 보간한 탐색적 계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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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예측력이나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고용률과 GRDP의 시차상관 곡선은 저빈도 원자료를 월별로 보간한 계열에 기초

하므로, 그림에서 나타나는 완만한 움직임과 비교적 큰 상관계수에는 평활화 효과

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률과 GRDP의 곡선은 산업별 조달 압력과 지역 노

동시장 및 지역경제 총량 간의 연계 가능성을 참고하기 위한 보조 결과로만 제시하

며, 구체적인 최대 상관 시차를 실제 정책 대응 시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산업별 K-SCPPI와 구미지역 실물경제 변수 간 관계는 산업별로 상이

한 시차적 연관성을 보인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K-SCPPI와 구미 수출액 간 양(+)
의 관계가 관찰되는데, 이는 반도체 조달 압력이 반드시 생산 위축형 공급제약으로

만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반도체 산업은 수요 확대, 설비투자, 소재·장비 조달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반도체 K-SCPPI는 수요동반형 조

달 압력과 공급제약형 조달 압력이 혼재된 산업 특수적 압력 지표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방위산업은 단기보다는 중기적 시차에서 구미 수출과의 연관성이 나타나

며, 이는 정부조달과 장기계약 중심의 산업 특성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

자·모바일 산업은 구미 수출액과 음(-)의 시차 관계를 보여, 부품 조달 제약이 지

역 수출 흐름과 부정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역 실물경제 변수 중 구미 수출액은 월별로 직접 관측되는 반면, 고용률과
GRDP는 저빈도 자료를 월별로 보간한 보조 변수이다. 추가적인 원빈도 분석에서

월별 보간 결과의 방향과 크기가 산업별로 일관되게 재현되지 않았으므로, 지역경
제 전이에 관한 핵심 해석은 구미 수출액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고용률과
GRDP 결과는 월별 반응 시점이나 정책 대응 시점을 제시하는 근거가 아니라, 지역
노동시장 및 지역경제 총량과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보조 결과로만 활용

한다.

5.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구미지역 주력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공급망 조달 압력을 측정하

기 위한 K-SCPPI를 구축하고, 해당 지표가 산업별 생산, 가동률, 구미 수출, 고용
률, GRDP 등 실물경제 변수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기존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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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압력지수인 GSCPI가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여건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데

유용하다면, 본 연구의 K-SCPPI는 산업별 핵심 투입재의 가격 압력과 수입 부족

압력을 결합하여 특정 산업이 직면한 조달 단계의 병목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산업별 K-SCPPI와 실물경제 변수 간

의 인과효과를 직접 식별하기보다는 GSCPI 대비 추가 정보효과와 시차적 연관성을

탐색적으로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하의 정책적 시사점은 확정적인 인

과 처방이나 즉각적인 조기경보체계 구축 방안이라기보다, 산업별 조달 압력을 사

전에 점검하고 추가 검증을 설계하기 위한 조건부 활용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정책적 우선순위는 월별로 직접 관측되는 구미 수출액, 산업 생산 및 가

동률 변수에 근거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며, 고용률과 GRDP에 기반한 해석은

저빈도 자료의 보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적·탐색적 시사점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별 K-SCPPI는 구미지역 주력산업의 조달 압력이 산업별로 상이한 시

점과 강도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반도체 산업은 2010년대 초중반과 2022년 이후

조달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핵심 소재와 장비의 수입 부족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였다. 전자·모바일 산업은 2020년대 이후 전자부품 및

중간재 조달 압력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고, 방위산업은 군용 전자장비와 특

수목적 장비를 중심으로 완만하면서 지속적인 조달 압력 변동을 나타냈다. 이는 단

일한 글로벌 공급망 지표만으로는 산업별 공급망 병목의 이질성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산업별 K-SCPPI는 GSCPI가 설명하지 못하는 실물경제 변동을 추가적으

로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GSCPI 단독 모형과 GSCPI에 K-SCPPI를 추가한

확장 모형을 비교한 결과, 반도체 산업에서는 구미 수출, 생산, 가동률 모두에서

K-SCPPI의 추가 설명력이 나타났다. 방위산업에서는 생산 proxy에서 뚜렷한 추가

설명력이 확인되었으며, 전자·모바일 산업에서는 구미 수출에 대한 추가 설명력이

확인되었다. 반면 방위산업의 구미 수출, 전자·모바일 산업의 가동률에서는 추가 설

명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K-SCPPI가 모든 실물경제 변수에 대해 일률적

으로 작동하는 지표가 아니라, 산업별 조달 구조와 생산·수출 경로에 따라 차별적인

정보효과를 갖는 지표임을 의미한다.

셋째, 산업별 조달 압력과 생산 및 가동률 간 관계는 산업별로 상이한 시차 구조

를 보였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K-SCPPI 상승 이후 비교적 짧은 시차에서 생산 및

가동률과의 음(-)의 관계가 관찰되었고, 전자·모바일 산업에서는 반도체보다 긴 시

차에서 가동률과의 음(-)의 관계가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반면 방위산업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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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는 생산 proxy와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중기 시차에서는 양(+)의 관

계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별 K-SCPPI와 실물경제 변수 간의 관계가

산업별 생산구조와 조달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의 BCM 분석은 시차상관에 기반한 탐색적 분석이므로, 이를 조달 압력이 생산

또는 가동률 변화를 직접 유발한다는 인과적 증거로 해석하지 않는다. 아울러 본

연구는 Granger 인과성 검정이나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과 같은 추가적인 선

후행 검증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본문에서 제시한 시차 구조는 인과적 전이 경로

가 아니라 순환성분 간의 탐색적 선후행 관계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별 K-SCPPI와 월별 구미 수출액 간 관계는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

났다. 반도체 산업은 구미 수출과 동시점에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방위산업
은 일정 시차에서 양(+)의 관계가, 전자·모바일 산업은 일정 시차에서 음(-)의 관

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산업별 조달 구조와 생산·수출 경로에 따라 K-SCPPI와 지

역 수출 간의 연계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월별로 보간한 고용률과

GRDP에서는 산업별로 비교적 큰 시차상관이 관찰되었으나, 반기 및 연간 원자료를

이용한 추가 분석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일관되게 재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용률
과 GRDP 결과는 지역 노동시장 및 지역경제 총량과의 중장기적 연계 가능성을 탐

색하는 보조 결과로 한정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지역 공급망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지표에만 의존하기보다 산업별 조달 압

력을 별도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GSCPI와 같은 글로벌 지표는

세계 공급망 전반의 압력 수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특정 지역의 주력산업이

직면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달 병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처럼 동일한 글로벌 충격에도 반도체, 전자·모바일, 방위산업의
K-SCPPI는 서로 다른 방향과 강도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지역 산업정책에서는 산

업별 K-SCPPI와 같은 세분화된 진단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별 공급망 위험을 조기

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수요 확대에 따른 상대적 공급 병목과 절대적 공

급능력 약화를 구분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반도체 K-SCPPI는 일부 지역 실물

경제 변수와 양(+)의 관계를 보였지만, 생산 및 가동률과는 단기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조달 압력 상승이 수출 확대 국면과 함께 나타날 수

있으나, 동시에 생산공정과 설비 운용 측면에서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반도체 공급망 정책은 조달 압력 상승을 단순히 경기 확장의 신

호로만 해석하지 말고, 핵심 소재·장비의 조달 안정성, 대체 공급선 확보, 전략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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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리, 생산능력 조정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전자·모바일 산업에서는 전자부품 가동률과 구미 수출 등 월별 직접 관측

지표를 K-SCPPI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자·모바일 K-SCPPI는 전자부품

가동률 및 구미 수출과 음(-)의 시차적 관계를 보였으므로 핵심 부품의 수입 의존

도, 재고 수준, 조달 리드타임 및 대체 조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

다. 반면 고용률과 GRDP의 원빈도 분석에서는 일관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전자·모바일 조달 압력이 고용이나 GRDP 둔화로 직접 전이된다고 해석하지 않는

다.

넷째, 방위산업에서는 정부조달, 장기계약, 수주잔고 및 납품 일정 등 산업 특유

의 생산구조를 고려하여 K-SCPPI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합성 생산 proxy와의 분

석에서 나타난 12개월 양(+) 관계는 개별 구성요소에서 일관되게 재현되지 않았으

므로 이를 방위산업의 일반적인 생산·납품 반응 시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률과 GRDP의 원빈도 분석에서도 일관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방
위산업 공급망 관리에서는 최대 상관 시차보다 주요 부품의 조달 리드타임, 수주잔
고, 계약 이행 일정, 생산 및 납품 실적 등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점검

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구미지역 차원에서는 K-SCPPI를 산업별 조달 여건을 점검하기 위한 모

니터링 후보 지표로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K-SCPPI
가 월별로 직접 관측되는 구미 수출액, 산업 생산 및 가동률과 함께 활용될 경우

산업별 조달 여건을 진단하는 보조 정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의

최대 시차상관은 탐색적 결과이며, 고용률과 GRDP 결과에는 보간에 따른 평활화

효과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K-SCPPI를 선행 정보변수 또는 정책 대응 시점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월별 직접 관측자료를 이용한 선행성, 표본 외 예측력

및 인과적 반응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산업 공급망 정책에서 산업별 조달 구조와 실

물경제 지표 간의 시차적 연관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인과효과나 선행성을 직접 식별한 것이 아니므로, K-SCPPI 상승을 즉각적

인 정책 대응 신호로 해석하기보다는 산업별 조달 여건과 월별 구미 수출 흐름을

함께 관찰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정책적 우선순
위는 월별로 직접 관측되는 구미 수출액 및 산업 생산·가동률 결과를 중심으로 설

정하고, 고용률과 GRDP 관련 결과는 자료 빈도와 보간과정의 한계를 고려하여 중

장기적 지역경제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는 보조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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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산업별 가격 압력과 수입 부족 압력을 결합하여 구미지역 주력 제조

업의 공급망 조달 압력을 측정하고, 해당 지표가 산업별 및 지역별 실물경제 변수

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

석 결과는 몇 가지 한계와 함께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

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표의 정교화와 분석 범위의 확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첫째, 본 연구의 K-SCPPI는 수요 요인을 통제한 이후의 잔차를 활용하여 공급

측 조달 압력을 포착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순수한 공급충격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별 수요 변수를 통제하였더라도, 관측 가능한 수요 요인만으로 모

든 수요 변동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또한, 가격 상승과 수입물량 감소가 동

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이 절대적인 공급능력 약화인지, 수요 확대에 따른

상대적 병목인지를 지표 자체만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K-SCPPI
는 순수한 공급 붕괴 지표라기보다는 수요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남는 조달 단계

의 수급 불균형과 공급 제약 상태를 포착하는 지표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산업별 K-SCPPI의 구성 변수는 자료 접근성에 의해 제약된다. 본 연구는

산업별 핵심 투입재의 가격 변수와 수입물량 변수를 활용하였으나, 실제 공급망 조

달 압력은 재고 수준, 납기 지연, 운송비, 조달 리드타임, 기업별 공급처 다변화 정

도, 계약 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산업별·월
별·지역별 수준에서 일관되게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국내 산업 단위에서는 GSCPI
에 포함되는 PMI 하위 항목과 유사한 납기 지연, 주문잔고, 재고 관련 지표를 충분

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K-SCPPI는 가격 및 수입물량 기반의 조달

압력에 초점을 둔 지표라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HS 코드 및 PPI 항목은 산업별

핵심 투입재 관련성, 조달 병목 가능성, 월별 자료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

하였으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세부 투입계수와 HS 코드·PPI 항목을 완전하게

연계하여 정량적으로 도출한 것은 아니다. 산업연관표는 산업별 중간재 투입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산업연관표 부문과 HS 코드 및 PPI 품목 간 직접 대응에

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품목 선정은 산업연관표 기반 정량 도출 결

과라기보다는 공식 통계 분류체계와 선행연구, 월별 자료 확보 가능성을 종합한 구

성타당도 보완 절차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모바일 K-SCPPI의 구성요

소별 기여도 분석은 팬데믹 기간의 지수 변동이 어떤 가격 및 수입 부족 신호에 의

해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지만, 개별 품목의 변화 원인이나 팬데믹 충격의 인과효

과를 식별하는 분석은 아니다. 따라서, GSCPI와 K-SCPPI의 상이한 흐름은 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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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측정범위와 구성변수 차이를 중심으로 해석하며, 어느 한 지표의 우월성이나

글로벌 공급망 충격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셋째, 방위산업 실물 변수에는 생산 proxy 사용에 따른 한계가 있으며, 전자·모
바일 실물 변수에는 특정 하위업종 지표의 대표성에 관한 한계가 존재한다. 방위산
업은 공식 월별 생산지수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워 통신·방송장비 제조업과 특수목

적기계 제조업 등 방산 관련성이 높은 제조업 생산지표를 이용하여 생산 proxy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해당 proxy가 실제 방산 품목의 생산, 납품 및 수주 구조를 완

전히 대변하지는 않으므로 분석 결과를 방위산업 관련 제조업의 생산 여건을 보여

주는 보조적 결과로 해석한다. 구성요소별 강건성 분석 결과, 통신·방송장비와 특수

목적기계 생산지수는 모두 K-SCPPI와 동시점에서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합성
proxy의 12개월 양(+) 관계는 특수목적기계 생산지수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항공기 제조업 가동률과의 최대 상관계수는 0.215로 비교적 낮았다. 따라서, 
방산 생산 proxy의 단기 음(-) 관계는 비교적 일관적이지만, 중기 시차의 방향과

크기는 proxy 구성에 민감하다는 한계가 있다. 전자·모바일 산업은 별도의 합성 생

산 proxy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월별 전자부품 제조업 가동률을 활용하였다. 전자
부품 생산지수도 검토하였으나 현재 확보된 동일 기준 계열이 13개월에 불과하여

장기 분석에 적용하지 못하였다.

넷째, 구미지역 실물경제 변수의 자료 빈도와 범위에도 제약이 있다. 구미 수출

액은 월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고용률과 GRDP는 각각 반기 및 연간 자료로

제공되므로 월별 보간값에 기초한 분석은 지역경제 전이 가능성을 보완적으로 확인

하는 성격이 강하다. 본 연구는 고용률과 GRDP를 월말 기준으로 정렬한 후 시간

기준 선형보간을 적용하고, 표본 양끝의 결측값은 인접 관측값으로 보완하였다. 그
러나, 저빈도 자료를 월별로 보간한 뒤 대역통과필터를 적용하면 실제 경기순환이

아닌 보간하는 과정의 평활화 효과가 순환성분에 반영되고, 상관계수 또는 최대 상

관 시차가 실제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기 고

용률 변화와 연간 GRDP 로그증가율을 이용한 원빈도 강건성 분석을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월별 보간자료에서 나타난 비교적 큰 상관계수와 최대 상관 시차는 원

빈도 분석에서 산업별로 일관되게 재현되지 않았다. 방위산업 고용률의 한 반기 후

Pearson 상관과 반도체 GRDP의 1년 후 Spearman 상관이 개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으나, 다른 상관계수 및 추정방법에서는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표본

수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고용률과 GRDP에 관한 결과는 월별 반응 시점이나

인과적 전이의 근거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료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

고용률 변화와 연간 GRDP 로그증가율을 이용한 원빈도 강건성 분석을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월별 보간자료에서 나타난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와 최대 상관 시차는

원자료의 공표 빈도를 유지한 분석에서 산업별로 일관되게 재현되지 않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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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고용률과 GRDP의 월별 보간 결과는 실제 월별 반응 시점이나 예측력을 보여

주는 결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다만 저빈도 자료와 월별 K-SCPPI를 원래의 공표

빈도로 직접 결합하는 혼합주기 모형은 제한된 저빈도 관측치와 지역 고빈도 자료

의 부족으로 인해 이번 연구에 적용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월별 생산·수출 실적, 산업용 전력사용량 및 월별 고용 관련 자료 등 지역에서 직접

관측되는 고빈도 지표를 추가로 확보하고, 혼합주기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전

이 관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필터링된 순환성분을 활용한 시차상관 분석의 통계적 추론과 관련한 한

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Christiano-Fitzgerald band-pass filter를 활용하여

18~60개월 순환성분을 추출한 뒤, 0~12개월 시차 구간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상

관계수를 보고하여 산업별 조달 압력과 실물경제 변수 간의 시차적 연관성을 탐색

적으로 확인하였다(Christiano & Fitzgerald, 2003).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CF 
filter와 같은 대역통과필터 기반 순환성분 추출 방식은 표본 양끝단에서 추정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Hamilton(2018)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필터링 과정에서 허위

순환성이 유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책적 관심이 큰

2022~2025년 구간은 표본 끝단에 위치하므로, 해당 기간의 순환성분과 시차상관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역통과필터를 거친 순환성분은 계열

상관을 가질 수 있으며, 여러 시차 중 최대 상관계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중비

교 및 선택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차상관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가 아니라 탐색적 진단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Bartlett 방식의 유효자유도 보정, 부트스트랩 또는 순열검정, Jordà(2005)의
지역투영법과 HAC 강건 신뢰구간 등을 활용하여 산업별 조달 압력의 동태적 전이

효과를 더욱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Bartlett, 1946; Jordà, 2005; Newey & 
West, 1987).

마지막으로, K-SCPPI의 지수 산출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강건성 검토가 필요하

다. 본 연구는 Benigno et al.(2022)의 GSCPI 구축 방식과의 방법론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가격 압력과 수입 부족 압력을 표준화한 뒤 PCA를 통해 제1주성분을
K-SCPPI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PCA 적재값은 분석기간, 포함 변수, 표준화 방식, 
부호 정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제1주성분 설명분산비

와 KMO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해당 지수를 강한 단일 공통요인으로 해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PCA 적용 적합성, 고유값 분포, 동일가
중 표준화 지수와의 비교 결과를 부록에 제시하고, K-SCPPI를 산업별 조달 압력

후보 변수들의 대표적 공통 변동 방향을 요약한 지표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또
한, 본 연구의 K-SCPPI는 산업별 조달 압력의 구조적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종

공통요인을 추가적으로 재표준화하지 않았으므로 GSCPI와의 절대 수준 비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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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 있다. 아울러 가격 변수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 기준 조달 비용 변화가

일부 반영될 수 있으므로, K-SCPPI의 가격 압력은 순수한 물리적 공급 차질만이

아니라 환율 효과가 포함된 조달 비용 압력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추가 진단 결과, 일부 원자료와 수요제거 잔차에서는 비정상성 가능성이 확

인되었으나, 로그차분 또는 asinh 차분 변환 후에는 대부분의 변수에서 정상성이 개

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수준형 K-SCPPI와 차분 기반

순환형 K-SCPPI를 병행 구축하여 지수의 해석 범위와 강건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

다.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산업별 K-SCPPI를 보다 세분화된 공급망 단계별 지표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달 단계의 가격 압력과 수입 부족 압력에 초점을 두었으나, 향후
에는 원자재, 중간재, 핵심 부품, 장비, 물류, 재고 등 공급망 단계별로 지표를 분리

하여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산업의 조달 압력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 그리고 해당 병목이 생산 및 지역경제로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순수 공급 제약을 포착하기 위한 보완 지표 개발과 지수 강건성 검토가 필

요하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K-SCPPI 상승이 수출 및 일부 지역 실물경제

변수와 양(+)의 관계를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수요 확대에 따른 상대적 공급 병목

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수요 유도형 병목과 절대적인

공급능력 약화를 구분할 수 있는 보완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반도
체 K-SCPPI를 수요 동반형 조달 압력과 생산 제약형 조달 압력으로 구분하거나

생산·가동률·재고·납기 지연 등 부정적 실물 반응과 결합한 negative K-SCPPI를
별도로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환율 조정 가격지수, 실질화 가격지수, 국제 원자재

가격지수 등을 활용하여 가격 압력에서 환율 및 거시 가격 요인을 분리하고, 재표
준화 지수, rolling PCA, 동적요인모형 등 대안적 지수 산출 방식과 비교함으로써

K-SCPPI의 안정성과 해석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보완은

조달 압력 상승이 경기 확장과 동반된 병목인지, 아니면 생산능력 약화에 따른 위

험 신호인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분석 대상을 구미지역에서 다른 제조업 집적지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구미는 전자·모바일, 반도체 소재·부품, 방위산업 등 제조업 기반이 집적된 지역이

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이지만, 지역별 산업구조와 공급망 의존도는 상이하다. 향
후에는 포항, 울산, 창원, 천안·아산 등 주요 제조업 거점과 비교하여 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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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PPI의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산업의 조달 압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구조, 수출 의존도, 고용구조, 기업 생태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업 단위 또는 품목 단위 자료와 산업연관표 기반 투입구조의 결합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월별 산업 단위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실제 공급망 병목은 특정

기업, 특정 품목,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에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수입 중간재 투입계수, HS 코드별 수입자료, PPI 세부 품목, 기업별
수출입 자료, 품목별 수입선 집중도, 국가별 의존도, 거래 네트워크 자료 등을 연계

하여 K-SCPPI의 미시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특정 핵심 품

목의 조달 차질이 산업 전체 또는 지역경제로 확산되는 경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

고, 산업별 K-SCPPI 구성 품목의 객관성과 구성타당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

다.

다섯째, K-SCPPI의 예측력과 조기경보 지표로써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

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보조적으로 rolling-window 방식의 표본 외 예측력 검증

을 수행하였으나, 이는 120개월 rolling-window와 1개월 ahead 예측에 기초한 최

소 검증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은 GSCPI 대비 추가 정보효

과와 순환성분 간 시차적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곧바

로 인과적 전이 경로나 확정적 조기경보 성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window 크기, 예측기간, expanding-window 방식, 
Diebold-Mariano 검정 등을 통해 표본 외 예측력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소투영모형, Granger 인과검정, 구조 VAR 등을 활용하여 산업별

K-SCPPI와 생산, 가동률, 구미 수출 등 월별 직접 관측 변수 간의 선행성 및 동태

적 반응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증이 축적될 경우 K-SCPPI
는 확정적 조기경보 지표라기보다 산업별 조달 여건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모니

터링 후보 지표로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여섯째, 방위산업 실물경제 변수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식 월별 방

위산업 생산통계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해 통신·방송장비 제조업 생산

지수와 특수목적기계 제조업 생산지수를 활용하여 방산 생산 proxy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해당 proxy가 실제 방위산업 생산을 완전히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위
산업 K-SCPPI와 실물경제 변수 간 관계는 방위산업 관련 제조업 생산 여건을 보

여주는 보조적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방산업체의 매출, 
수주잔고, 납품 실적, 국방 관련 생산통계,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관련 공공기관 자

료 등을 활용하여 방산 생산 proxy와 실제 방위산업 생산 간의 관련성을 추가적으

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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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책 활용 측면에서는 산업별 K-SCPPI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모

니터링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정책 시사점은 인과효과 식별에 근거한

확정적 처방이라기보다, 산업별 조달 압력과 실물경제 변수 간의 추가 정보효과 및

시차적 연관성에 기초한 조건부 활용 방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K-SCPPI를 즉각적인 정책 대응 신호로 사용하기보다는 산업별 핵심 품목의 조달

여건과 월별 구미 수출, 산업 생산, 가동률 등 직접 관측 가능한 실물경제 지표를

함께 점검하는 보조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용률과 GRDP 관
련 결과는 자료 빈도와 보간 과정의 한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지역경제 연계 가능

성을 확인하는 보조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예측력, 선행성, 인과적 반응

에 대한 검증이 축적될 경우, 지방정부, 산업단지, 기업지원기관은 K-SCPPI를 활

용하여 산업별 조달 압력 변화를 점검하고, 대체 조달선 확보, 재고 관리, 금융지원, 
수출지원, 인력지원 등 대응 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산업별 공급망 조달 압력을 측정하고 지역 실물경제와의 연

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자료 접근성, 지표 구성, 인
과식별, 지역 변수의 빈도 제약 등에서 추가 보완 과제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K-SCPPI의 통계적 안정성과 정책 활용 가능성을 더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

다. 구체적으로는 정상성 검정과 로그차분 또는 ECM 기반 재추정, 계절조정 자료

또는 월 더미를 포함한 수요요인 제거 회귀, 생성지표의 추정 불확실성을 반영한

부트스트랩 검증, 예측시점별 자료만을 활용한 pseudo-real-time 표본 외 검증, 
최대상관계수의 신뢰구간 및 다중비교 보정, 대안 필터를 활용한 강건성 검토가 필

요하다. 또한, 구조변화 점검, 산업연관표 기반 가중 K-SCPPI 구축, 공급망 단계별
하위지수 개발을 통해 지표의 이론적 정합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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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산업별 K-SCPPI 구성 품목 선정 기준

주: 본 표는 산업별 K-SCPPI 구성 품목의 선정 기준과 그 근거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산업별

생산공정 및 조달 구조 관련 선행연구, PPI와 HS 코드의 공식 통계적 정의, 월별 자료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구성 품목을 선정하였다. 산업연관표의 투입구조 관점은 품목 선정의 개념적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참고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산업연관표의 투입구조 관점을 종합하여 K-SCPPI 구성
품목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 근거 문헌·자료 본 연구의 적용 방식

산업별 핵심

투입재 관련성

산업별 생산공정 및 공급망 구조

관련 선행연구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소재·부품·장비 후보군을 우선 검토

조달 병목

가능성

공급망 압력은 가격 상승, 물량
부족, 납기 지연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기존 공급망 압력

논의(Benigno et al., 2022)

공급망 교란 시 가격 상승 또는

수입물량 부족으로 관찰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

가격 압력 포착

가능성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한국은행, n.d.)

산업별 관련 PPI 항목을 조달 비용

압력의 대리변수로 활용

수입물량 포착

가능성

HS 코드는 국제무역통계에서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준

품목분류체계

(World Customs Organization, 
2022)

HS 코드별 수입물량을 핵심

투입재의 물리적 조달 여건 변수로

활용

월별 자료 확보

가능성

K-stat은 한국무역통계와

해외무역통계 등을 제공하는

무역통계 서비스

(한국무역협회, n.d.)

KOSIS, ECOS, K-stat 및 관세청

무역통계에서 장기 월별 시계열

확보가 가능한 품목만 최종 포함

산업연관표 기반

정합성

산업연관분석은 산업 간 중간재

투입구조와 투입계수를 통해 산업

간 의존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Miller & Blair, 2009)

산업연관표의 투입구조 관점을 품목

선정의 개념적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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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환율통제 K-SCPPI 강건성 점검 결과

주: 환율통제 K-SCPPI는 기존 수요요인 제거 회귀에 원/달러 환율의 현재값과 1개월, 2개월 시차항

을 추가한 뒤 잔차를 재산출하고, 이를 PCA에 투입하여 구성한 지수이다. 기존 K-SCPPI와 환율통제

K-SCPPI 간 상관계수는 두 지수의 방향성과 시계열적 일관성을 점검하기 위한 값이다.

<부표 3> 변수별 자료명세 및 재현성 사양

산업
관측치

수

PCA 투입
변수 수

환율통제 PC1 
설명분산비

기존 K-SCPPI와
환율통제 K-SCPPI 

상관

환율통제 K-SCPPI와
병목 기준 변수 상관

해석

반도체 226 6 0.217 0.261 0.387
환율통제 후

지수 구성에

민감

방위 454 7 0.259 0.820 0.872
환율통제

후에도 방향성

유지

전자·모
바일

454 7 0.465 0.979 0.994
환율통제

후에도 매우

안정적

구분 변수 자료원 빈도
원자료

관측기간

분석

적용기간

자료 vintage 
및 수집 기준

개정 처리 변환

가격

변수

반도체

제조용

기계 PPI

KOSIS, 
한국은행

ECOS
월별

원자료

제공기간

기준

산업별 공통

표본 기준

2026년 7월
수집 기준

최신

공표자료

최신 공표자료

기준, 과거
개정치는 별도

추적하지 않음

로그 변환

후 수요요인

제거

가격

변수

화학제품

PPI
KOSIS, 
한국은행

ECOS
월별

원자료

제공기간

기준

산업별 공통

표본 기준

2026년 7월
수집 기준

최신

공표자료

동일

로그 변환

후 수요요인

제거

수입물량

변수

HS 
코드별

수입량

K-stat, 
관세청

무역통계

월별

품목별

원자료

제공기간

기준

산업별 공통

표본 기준

2026년 7월
수집 기준

최신

공표자료

최신 공표자료

기준, 
통관통계

개정치는 별도

vintage로
분리하지 않음

로그 변환

후 수요요인

제거, 
잔차에 음의

부호 부여

수요통제

변수

반도체

수출 출하

지수·내수
출하 지수

KOSIS 월별

원자료

제공기간

기준

반도체 분석

공통 표본

기준

2026년 7월
수집 기준

최신

공표자료

최신 공표자료

기준

로그 변환, 
현재값 및

1·2개월
시차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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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연구는 실시간 vintage 데이터가 아니라 분석 수행 시점에 각 자료원이 제공한 최신 공표자료

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과거 공표치의 실시간 vintage별 개정 이력은 별도로 추적하지 않았다. 분석
적용기간은 산업별 K-SCPPI 산출 및 실증분석에서 필요한 변수들이 공통으로 관측되는 기간을 기준

으로 설정하였다.

수요통제

변수

전기·전자
제품

수출액(H
S 85)

K-stat 월별
원자료

제공기간

기준

전자·모바일
분석 공통

표본 기준

2026년 7월
수집 기준

최신

공표자료

최신 공표자료

기준

로그 변환, 
현재값 및

1·2개월
시차항 구성

수요통제

변수

국방비

지출
국방부 연별

원자료

제공기간

기준

방위산업

분석 공통

표본 기준

2026년 7월
수집 기준

최신

공표자료

최신 공표자료

기준

시간 기준

선형보간, 
현재값 및

1·2개월
시차항 구성

산업

실물

변수

생산지수·
가동률

KOSIS 월별

원자료

제공기간

기준

산업별 공통

표본 기준

2026년 7월
수집 기준

최신

공표자료

최신 공표자료

기준

로그 변환

또는

순환성분

추출

지역

실물

변수

구미

수출액
K-stat 월별

원자료

제공기간

기준

산업별 공통

표본 기준

2026년 7월
수집 기준

최신

공표자료

최신 공표자료

기준

로그 변환

후 순환성분

추출

지역

실물

변수

구미

고용률
KOSIS

반기

또는

연별

원자료

제공기간

기준

분석

가능기간

기준

2026년 7월
수집 기준

최신

공표자료

최신 공표자료

기준

월별 정렬

후 탐색적

분석

지역

실물

변수

구미

GRDP KOSIS 연별

원자료

제공기간

기준

분석

가능기간

기준

2026년 7월
수집 기준

최신

공표자료

최신 공표자료

기준

월별 정렬

후 탐색적

분석

기준선

변수
GSCPI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월별

원자료

제공기간

기준

산업별 공통

표본 기준

2026년 7월
수집 기준

최신

공표자료

FRBNY 공표
최신치 기준, 
실시간

vintage 
미사용

순환성분

추출 및

비교용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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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핵심 분석 사양 및 재현 코드 구성

분석 단계 사용 데이터 실제 코드 처리 요약 산출물

자료 읽기 및

시점 정렬

<부표 3>에 제시한

변수별 원자료 및

최종 전처리 데이터

pd.read_excel()로 자료를 불러온 뒤, 
date컬럼을 월별 날짜 형식으로 변환하고

sort_values("date"), 
drop_duplicates("date")를 적용

월별 정렬 자료

산업별 자료

병합

산업별 PPI, HS 
코드별 수입량, 
수요통제 변수

산업별 변수 파일을 merge(..., on="date", 
how="outer")방식으로 병합

산업별

K-SCPPI 입력
데이터

저빈도 자료

처리

국방비 지출, 구미
고용률, 구미 GRDP

연별·반기 자료를 월말 기준 인덱스에

맞춘 뒤 interpolate(method="time"), 
ffill(), bfill()을 적용

월별 정렬 또는

보간 자료

로그 변환

PPI, 수입물량, 
수출액, 생산지수 등

양(+)의 연속형

변수

np.log()를 적용하되, 0 또는 음수 값은

결측 처리
로그 변환 변수

수요통제

시차항 생성

산업별 수요통제

변수

shift(0), shift(1), shift(2)를 이용하여

현재값, 1개월 시차, 2개월 시차항 생성

수요통제 lag 
변수

수요요인 제거

가격 변수, 수입물량
변수, 수요통제 lag 

변수

sm.OLS(y, sm.add_constant(X)).fit()을
이용해 수요요인 제거 회귀를 추정하고

잔차를 저장

가격 잔차 및

수입물량 잔차

수입 부족 압력

변환

HS 코드별
수입물량 잔차

수입물량 잔차에 -1을 곱해 수입량

감소가 조달 압력 상승으로 해석되도록

변환

수입 부족 압력

변수

PCA 입력자료
구성

가격 압력 변수, 
수입 부족 압력

변수

가격 잔차와 수입 부족 압력 변수를

결합하여 PCA 입력자료 구성

산업별 PCA 
입력 행렬

표준화
산업별 PCA 
입력자료

StandardScaler().fit_transform()을
이용해 평균 0, 표준편차 1로 표준화

표준화된 PCA 
입력자료

PCA 산출
표준화된 가격 압력

및 수입 부족 압력

변수

PCA(n_components=1)을 적용하여

제1주성분 추출

산업별

K-SCPPI 
원지수

부호정렬

제1주성분, 가격
압력 평균, 수입
부족 압력 평균

가격 압력 평균과 수입 부족 압력 평균을

결합한 bottleneck anchor와 제1주성분의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상관계수가
음(-)이면 지수 부호를 반전

부호정렬 후

K-SCPPI

PCA 진단 표준화된 PCA 
입력자료

상관행렬, KMO, Bartlett 검정, 고유값, 
설명분산비, 동일가중 지수와의 상관을

산출

PCA 적합성 및

강건성 점검

결과

분석용

순환성분 추출

K-SCPPI, GSCPI, 
생산지수, 가동률, 
구미 수출액, 

cffilter(..., low=18, high=60, 
drift=True)를 적용하여

Christiano-Fitzgerald band-pass filter 
BCM 분석용
순환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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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표는 <부표 5>에 제시한 변수별 자료명세를 바탕으로 실제 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주요 코드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자료 읽기 단계에서는 <부표 5>의 변수별 자료원, 변수명, 수집 기준일 및 분

석 적용기간에 따라 정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표는 작업 과정의 모든 중간 코드를 제시하는 것

이 아니라, K-SCPPI 산출, 회귀분석, BCM 분석, rolling-window OOS    검증 및 표·그림 산출을

재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코드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HAC는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consistent, PCA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BCM은 business cycle moments, OOS  는

out-of-sample을 의미한다.
방위산업 수요요인 제거 회귀에서는 연별 국방비 지출을 월별로 보간한 후 수요통제 변수로 포함하였

으며, 국방비 지출 및 무기류 수출액의 현재값과 1개월 및 2개월 시차항을 활용하였다. 연별 자료를

월별로 보간한 국방비 변수와 그 시차항은 높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수요통제 변수의 개별

계수 해석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설명변수 행렬의 조건수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원자료
스케일 기준 조건수는 2.73×10⁶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간자료와 시차항이 포함된 수요통제 회귀에서

개별 계수의 안정적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방비 관련 계수의 개별 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수요요인 제거 후 잔차를 활용한 K-SCPPI 산출에 초점을 두었다.

고용률, GRDP 기반 순환성분 추출

RQ1 추가
설명력 검증

GSCPI 순환성분, 
K-SCPPI 순환성분, 
실물경제 변수

순환성분

GSCPI 단독 모형과 GSCPI+K-SCPPI 
확장 모형을 sm.OLS()로 추정하고, 확장

모형에는 cov_type="HAC", 
cov_kwds={"maxlags":12}를 적용

  , 조정   , 
Partial   , 
AIC, BIC, 

HAC p-value
다중공선성

점검
GSCPI, K-SCPPI variance_inflation_factor()와 두 변수 간

상관계수를 산출

GSCPI-K-SC
PPI 상관계수
및 VIF

BCM 시차상관
분석

K-SCPPI 순환성분, 
산업·지역 실물경제

변수 순환성분

0~12개월 시차별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절대값 기준 최대 상관계수와 해당 시차를

확인

동시점 상관, 
최대 시차상관, 
선행시차Rolling-windo

w OOS  
검증

RQ1 분석용 통합

데이터

120개월 rolling-window로 GSCPI 단독
모형과 GSCPI+K-SCPPI 확장 모형을

반복 추정하고 1개월 ahead 예측 수행

RMSE, RMSE 
개선율, OOS 

 

표·그림 산출

K-SCPPI 결과, 
회귀 결과, BCM 
결과, OOS    결과

matplotlib, pandas를 이용해 주요 표와

그림 생성

본문 및 부록

표·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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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산업별 PCA 적용 적합성 및 동일가중 지수 비교

주: KMO는 Kaiser-Meyer-Olkin 표본적합도, Bartlett p-value는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을 의미한

다. PCA–동일가중 지수 상관은 PCA 기반 K-SCPPI와 표준화된 가격 압력 및 수입 부족 압력 변수

의 단순평균 지수 간 상관계수이다(Bartlett, 1954; Kaiser, 1974). PCA–동일가중 지수 상관은 PCA 
기반 K-SCPPI와 동일가중 표준화 지수 간 Pearson 상관계수이다. 반도체와 방위산업의 KMO 및 제

1주성분 설명분산비가 낮으므로, 해당 산업의 K-SCPPI는 강한 단일 공통요인이 아니라 조달 압력

변수의 대표적인 공통 변동 방향을 요약한 지표로 해석한다.

<부표 6> Rolling-window 표본 외 예측력 검증 결과

주: 기준선 모형은 GSCPI만을 포함한 모형이며, 확장 모형은 GSCPI와 산업별 K-SCPPI를 함께 포함

한 모형이다. Rolling-window 크기는 120개월로 설정하였으며, 각 시점에서 직전 120개월 자료를 이

용해 모형을 추정한 뒤 다음 1개월 값을 예측하였다. RMSE 개선율은 기준선 모형 대비 확장 모형의

RMSE 감소율을 의미한다. OOS  는 기준선 모형의 표본 외 예측오차 제곱합 대비 확장 모형의 예

측오차 제곱합 감소율로 계산하였다. 양(+)의 OOS  는 확장 모형의 표본 외 예측력이 기준선 모형

보다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산업 KMO Bartlett p-value PC1 설명분산비 PCA–동일가중 지수 상관

반도체 0.446 <0.001 0.231 0.788
방위 0.397 <0.001 0.239 0.944

전자·모바일 0.744 <0.001 0.462 0.986

모형 n_total window n_oos test_start test_end
RMSE
_GSCP

I

RMSE_GSCPI
+

K-SCPPI
RMSE 

개선율(%)
OOS 
 

해석

반도체 - 
구미 수출

227 120 107 2017-01 2025-1
1 0.0769 0.0632 17.8121 0.3245 확장모형

우세
반도체 - 
생산

227 120 107 2017-01 2025-1
1 0.0380 0.0346 9.0753 0.1733 확장모형

우세
반도체 - 
가동률

227 120 107 2017-01 2025-1
1 0.0533 0.0495 7.0580 0.1362 확장모형

우세
방산 - 
생산 proxy 312 120 192 2010-01 2025-1

2 0.2878 0.2769 3.8022 0.0746 확장모형
우세

방산 - 
구미 수출

312 120 192 2010-01 2025-1
2 0.0640 0.0630 1.4537 0.0289 확장모형

우세
전자모바일

- 가동률 312 120 192 2010-01 2025-1
2 0.0408 0.0461 -13.1545 -0.280

4
기준선

우세
전자모바일

- 구미
수출

312 120 192 2010-01 2025-1
2 0.0640 0.0661 -3.3560 -0.068

2
기준선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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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고용률·GRDP 원빈도 강건성 분석 결과

주: 고용률 분석은 반기별 K-SCPPI 평균과 고용률의 전기 대비 변화(%p)를 이용하였다. GRDP 분
석은 연평균 K-SCPPI와 연간 GRDP 로그증가율을 이용하였다. 괄호 안은 p-value이다. 표본 수가

제한적이고 일부 결과가 Pearson과 Spearman 분석에서 일관되지 않으므로, 개별 유의성을 확정적인

선행성 또는 인과관계의 근거로 해석하지 않는다.

<부표 8> 방산 생산 proxy 구성요소별 강건성 분석 결과

주: 최대 상관 시차는 0~12개월 중 절대값 기준으로 가장 큰 상관계수가 나타난 시차이다. 방산 합성

생산 proxy는 통신·방송장비와 특수목적기계 생산지수 순환성분의 표준화 평균이다. 항공기 제조업

가동률은 자료 가용기간이 2015년 이후로 제한되므로 다른 지표와 상관계수의 크기를 직접 비교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 변수 시차 n Pearson r(p) Spearman ρ(p)
반도체 고용률 변화

동시점

25

0.157(0.455) 0.050(0.814)
1반기 후 0.161(0.443) 0.076(0.719)

방위산업
고용률 변화

동시점 -0.092(0.663) -0.141(0.500)
1반기 후 0.429(0.033) 0.193(0.356)

전자·모바일 동시점 0.049(0.815) 0.077(0.716)
1반기 후 0.024(0.909) 0.051(0.808)

반도체

GRDP 로그증가율

동시점 16 -0.147(0.587) -0.350(0.184)
1년 후 15 -0.268(0.334) -0.521(0.046)

방위산업
동시점

16
-0.117(0.665) -0.124(0.649)

1년 후 -0.167(0.537) -0.227(0.399)
전자·모바일 동시점 -0.273(0.306) -0.444(0.085)

1년 후 -0.288(0.279) -0.388(0.137)

실물지표 분석 기간 n 동시점

상관

최대 상관

시차

최대

상관계수
통신·방송장비 제조업 생산

2000.01~
2025.12

31
2

-0.348 0개월 -0.348
특수목적기계 제조업 생산 -0.320 12개월 0.421
방산 합성 생산 proxy -0.263 12개월 0.419
항공기 제조업 가동률 0.045 12개월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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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9> 팬데믹 전후 전자·모바일 K-SCPPI의 연도별 구성요소

기여도

주: 구성요소별 기여도는 각 표준화 변수에 부호 정렬 이후의 제1주성분 적재값을 곱하여 산출하였으

며, 구성요소별 기여도의 합은 표준화 이전의 PCA 점수와 일치한다. 양(+)의 값은 전자·모바일
K-SCPPI를 상승시키는 방향의 기여를, 음(-)의 값은 지수를 낮추는 방향의 기여를 의미한다. 본 분

석은 지수 변동의 통계적 구성을 분해한 것으로 개별 구성요소의 인과효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연도
가격압력

기여도

수입부족압력

기여도
주요 상승 기여 변수 주요 하락 기여 변수

2019 0.011 0.579 인쇄회로기판(0.366) 통신기기(-0.345)
2020 -0.254 -0.184 전자집적회로(0.236) 전자부품 PPI(-0.345)
2021 0.124 -1.000 통신·방송장비 PPI(0.257) 콘덴서(-0.396)
2022 0.589 0.068 통신·방송장비 PPI(0.327) 송신·영상기기(-0.088)



- 73 -

<부그림 1> 산업별 PCA 기반 K-SCPPI와 동일가중 표준화 지수

의 시계열 비교

주: PCA 기반 K-SCPPI와 동일가중 표준화 지수는 비교 가능성을 위해 각각 표준화한 후 3개월 이

동평균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제목의 상관계수는 이동평균 이전의 월별 표준화 지수를 기준으로 산출

하였다. 각 패널은 산업별 PCA 산출에 사용된 가용 표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본 그림은

동일 산업 내 지수 산출방식의 강건성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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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2> 팬데믹 전후 전자·모바일 K-SCPPI의 연도별 구성요소

기여도

주: 구성요소별 기여도는 각 표준화 변수에 부호 정렬 이후의 제1주성분 적재값을 곱하여 산출하였으

며, 구성요소별 기여도의 합은 표준화 이전의 PCA 점수와 일치한다. 양(+)의 값은 전자·모바일
K-SCPPI를 상승시키는 방향의 기여를, 음(-)의 값은 지수를 낮추는 방향의 기여를 의미한다. 본 분

석은 지수 변동의 통계적 구성을 분해한 것으로 개별 구성요소의 인과효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